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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술의 내일을 준비하며

6월의 풍경처럼 녹음이 짙어질수록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더욱 선명해지듯, 오늘날 사진
예술 역시 새로운 빛을 찾는 여정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진의 경계가 점점 확장되
고 해체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과 인
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사진의 정의 자체를 흔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진예술의 정체성
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한 도전이자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 협회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사진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는 사진예술 및 문화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진예술이 국가 문화정책 
속에서 독립적 영역으로 인정받고, 더 많은 창작자들이 공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또한 사진계의 미래와 회원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
진예술의 저변 확대와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이며, 사진예술의 
경쟁력을 키우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회원 여러분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창
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사진예술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행사 추
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진예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와 호흡하며 창작의 진정성을 지켜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지닌 가장 강력한 대응이자 제안이 될 것입니다. 사진은 시대의 거
울이며, 동시에 미래를 비추는 창입니다. 협회는 사진예술의 본질을 지키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길에 있어,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6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김 시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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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PASK AWARDs
사진예술의 고장 영월에서 성황리에 개최 -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화려한 개막'

2025년	5월	31일	오후	2시,	강원도	영월문화예술회관	3층	공
연장에서	‘2025	PASK	AWARDs’	시상식이	박주원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성대하게	개최됐다.	PASK	AWARDs는	한국사진작가
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진	시상	행사로,	한국사진문
화상,	전국회원작품지상전	우수작품상,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자
에	대한	시상이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자리다.

식전	공연으로	LED	쇼를	공연하고,	유수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이	개막을	선언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배택수	상임이사가	
내빈을	소개했다.	“유수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전대복	영월
군	부군수,	김상태	영월군	군의원,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박상
헌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원	교수,	최차열,	선종백,	백만종,	이향룡,	김시묵	부이사장,	이덕
만	본부감사,	조건수	고문,	김양평	고문,	홍창일	고문,	강부만	고
문,	신현하	운영자문위원장,	김정식	초대작가위원장,	문제민	교육

전문위원장,	김의배	홍보위원장,	문철상	대외협력위원장,	
최재영	한국바른언론인협회	이사장,	양경창	자문위원.	김
용권	자문위원,	손석윤	이사,	정희명	영월팀장,	양범석	전	
부이사장.”
유수찬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협회의	숙원사업인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1차는	법사위에서	부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사진	진흥법이	발의돼서	5월	1일	사진	진
흥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진	진흥법
이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협회의	자랑거리는	장학
기금	제도를	도입해서	사진대학이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
어서	그쪽에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	우리	협회가	사진에	
대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사진아카데미를	5년째	하고	있습
니다.	우리	협회는	장학기금관리위원회가	법인	재단으로	
올	연말이나	내연	초에	목표	집행되면	여러분들께서	사진
인들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협회가	노력할	것입
니다”라고	말했다.
전대복	영월군	부군수는	축사에서	“오늘	뜻깊은	자리

를	마련해	주신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님을	비
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
러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신	이향룡	작가님을	비롯한	수상
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
리	영월군은	지난	2001년에	동강사진마을을	선언한	후에	

2005년도	7월에	국내	최초의	공립	사진전문박물관인	동
강사진박물관을	개관하고	사진	문화의	메이커로	자리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동강사진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는	뜻깊

은	해로	지난	20년간	사진문화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영월
의	문화적	위상을	느껴왔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강국제사진제가	올해로	23번째를	맞
이하며	오는	7월	11일부터	동강사진박물관을	중심으로	두	
달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
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대표	사진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
하는	동강국제사진제에도	사진작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상태	영월군의회	의원이	축사했다.	조건수,	김양평,	

홍창일,	강부만	고문이	차례로	축사했다.	제1부,	제63회	
한국사진문화상	시상식에서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이	유
수찬	이사장으로부터	우수회원상을	받고	수상소감을	말했
다.	이어서	공로상	권순형,	이정환,	차일헌.	특별공로상	신
영식,	장재기.	작품상	이향룡,	출판상	마석두,	신명현,	임동
일.	부산지회	강종관	지회장,	고양지부	박충곤	지부장,	원주
지부	윤영돈	지부장이	지회	지부	발전공로상.	우수회원상	
권미라	외	22명에게	시상했다.	제62회	전국회원작품지상
전	시상식에서	우수작품상	김광진	외	16명에게	시상했다.

2025 PASK AWARDs 제63회 한국사진문화상+제62회 지상전 우수작품상 사진예술의 고장 영월에서 개최 - 2025 PASK AWARDs

글.사진_김의배(홍보위원회 위원장), 사진_오건호(보도사진분과 부위원장), 서능원(홍보위원회 위원)

2025	PASK	AWARDs	개회사를	하는	유수찬	이사장

2025	PASK	AWARDs	시상식	후	영월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테이프커팅을	하는	외빈	및	내빈과	대상	수상사	이향룡	작가와	유수찬	이사장

2025	PASK	AWARDs	축사를	하는	
전대복	영월군	부군수

2025	PASK	AWARDs	축사를	하는	
조건수	고문

2025	PASK	AWARDs	축사를	하는	
김상태	영월군의회	의원

2025	PASK	AWARDs	축사를	하는	
김양평	고문

2025	PASK	AWARDs	축사를	하는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2025	PASK	AWARDs	축사를	하는	
홍창일	고문

2025	PASK	AWARDs	내빈을	소개
하는	배택수	본	협회	상임이사

2025	PASK	AWARDs	축사를	하는	
강부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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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로상	시상	후	기념촬영(사진	맨	왼쪽	신영식,	전대복	영월군	부군수,장재기)

공로상	시상	후	기념촬영(사진	맨	왼쪽	이정환,	유수찬	이사장,	권순형	대리	수상) 작품상	시상	후	기념촬영(사진	오른쪽	이향룡	작가)

출판상	시상	후	기념촬영(사진	오른쪽	마석두)

우수회원상	시상	후	기념촬영(사진	오른쪽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지회지부	발전공로상-고양지부(사진	가운데	지부장	박충곤) 지회지부	발전공로상-원주지부(사진	가운데	지부장	윤영돈)

지회지부	발전공로상-부산지회(사진	오른쪽	지회장	강종관)

지회지부	발전공로상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우수회원상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는	조건수	고문과	수상자들

우수회원상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는	김양평	고문과	수상자들 우수회원상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는	홍창일	고문과	수상자들

우수회원상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는	강부만	고문과	수상자들 우수작품상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는	신현하	운영자문위원장과	수상자들

우수작품상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는	문제민	교육전문위원장과	수상자들 우수작품상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는	김정식	초대작가위원장과	수상자들

우수작품상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는	문철상	대외협력위원장과	수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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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자
이향룡 작가 '그들만의 버스킹' 대상 수상

2025	PASK	AWARDs	2부는	제43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수상자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김양평	대한
민국사진대전	심사위원장과	이경래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심사·운영위원들이	소개되었으며,	김	위원장
은	대상	수상작에	대한	심사평을	전했다.

“2025년도	대한민국	사진대전에	470명의	작가
가	총	1850점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서	다양한	주제와	시선이	담긴	작품들이	모였고	이
를	통해서	예술의	깊이와	확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사진대전에는	
규정에	따라서	인물,	다큐,	생명	행태,	특히	디지털	
창작	및	특수하게	그리고	관광	스포츠	기타	5개	부
문으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부문별	출품	수를	
고려해서	입상작과	특별작을	비율에	따라서	선정했

	
습니다.	
특히	특선	이상	수상작은	예술성과	창의성,	완성도를	별

도	평점하여	심사위원	전원이	개별	채점해서	점수를	합산
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심사	결과	대상은	
이향룡	작가의	‘그들만의	버스킹’이	선정됐습니다.	이	작
품은	쇼윈도	마네킹,	거리에서	노래하는	예술가,	그리고	
무심히	지나가는	행인이라는	세	존재를	대비시켜서	현대	
사회의	관계단들과	감정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
다.	다른	사람과의	풍경을	넘어선	통찰력	있는	시선과	높
은	예술적	안정도는	본	대회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
품으로서	심사위원단	최고	점수로서	대상으로	생각되었습

니다.”고	평가했다.

대상을	수상한	이향룡	작가는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얼떨떨하다”며	“앞으로도	시각적	표현을	
통해	감정과	메시지를	풀어낼	수	있는	작가가	되도록	끊임
없이	고민하고	정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날	함께	시상된	수상자는	최우수상에	김금자	작가,	우
수상은	김상수,	김화분	작가가	수상했으며,	특선은	국향숙	
외	36명의	수상자,	입선	대표로는	정의목	작가	외	7명이	
시상대에	올랐다.	아울러	추천작가상은	위수환,	이병화,	
최임순	작가가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시상식	종료	후에는	영월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내·외빈

과	수상자,	협회	임원들이	함께	개전식	테이프	커팅을	진
행하며	전시	개막을	알렸다.	이후	동강사진박물관으로	자
리를	옮겨	기념촬영과	수상작	전시	관람이	이어졌고,	이날	
모든	공식	일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수상작	전시는	동강사진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
념하는	특별전으로,	공모부문은	5월	13일(화)부터	6월	29
일(일)까지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추천부문은	영월문화예
술회관에서	각각	진행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
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협회	회원	및	동
반인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2025 PASK AWARDs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사진예술의 고장 영월에서 개최 - 2025 PASK AWARDs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심사평을	하는	김양평	심사위원장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대상	수상소감을	말하는	이향룡	작가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최우수상	시상	후	유수찬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김금자	작가(사진	오른쪽)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우수상	시상	후	유수찬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김상수	작가(사진	맨	왼쪽)
김화분	작가(사진	맨	오른쪽)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상	시상	후	유수찬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사진	맨	왼쪽부터	이병화,	유수찬	이사장,	최임순,	위수환	작가)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대상	시상	후	유수찬	이사장(사진	왼쪽)과	기념촬영을	하는	이향룡	작가(사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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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PASK AWARDs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사진예술의 고장 영월에서 개최 - 2025 PASK AWARDs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대상	이향룡	작가와	대상	수상	전시작	앞에서	축하를	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전대복	영월군	부군수와	내빈들
(사진	맨	왼쪽부터	신현하	위원장,	전대복	영월군	부군수,	유수찬	이사장,	이향룡	대상작가,	김양평	고문,	최차열	부이사장)

2025 PASK AWARDs 시상식 후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전시장인 동강사진박물관에서 테이프커팅을 하는 외빈 및 내빈과 대상 수상사 이향룡 작가와 유수찬 이사장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작	시상	후	최차열	부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작	시상	후	선종백	부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시상	후	백만종	부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시상	후	김시묵	부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시상	후	최재영	한국바른언론인협회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시상	후	이덕만	본부	감사와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시상	후	양범석	전	부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시상	후	박상헌	영월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입선	시상	후	유수찬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입선	시상	후	유수찬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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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일시 2025년 6월 24일(화) ~ 7월 6일(일)
전시장소 박인환 문학관 2층 갤러리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56번길 50, 2F)
작가와의 만남  2025년 6월 28일(토), 6월 29일(일), 7월 5일(토), 7월 6일(일)
전시작가 김남호(010-6373-2603) 
※ 매주 월요일 휴관  ※ 별도 개전행사 없으며, 전시장 여건상 화환 및 화분은 마음만 듬뿍 받겠습니다.

전시광고

[김남호 개인전] 
비바람 머금고 바위 틈에서 미소짓다

천상의 산꽃을 찾아서
김 남 호(인제)

ⓒ김남호_소나무(수꽃)

ⓒ김남호_거미줄

ⓒ김남호_솜다리

ⓒ김남호_복수초

ⓒ김남호_수정난풀

ⓒ김남호_삼지구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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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내린 물은 순환과 생명의 근원이고, 비, 안개, 눈, 물방울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물의 흐름과 순환은 자연의 법칙이다. 대지에 풀과 나무에 영양을 공급하며 꽃과 열매로 또 다른 생명이 이어진다.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며 바위틈에도 삶은 이어지고, 죽은 생명은 또 다른 생명으로 탄생하고,  
물은 수억의 윤회 속에 바위에 문양을 갈고 닦았으며, 이러한 질서 속에 꽃님이 친구들은 생명의  
연결자로 부지런히 움직이며, 하늘에서 내린 인제 땅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명이 숨 쉰다.

『하늘내린인제』는	인제군을	의미하며,	여기에	실리는	사진	
대부분은	인제의	산하에	생장하는	것이고,	꼭	찾고	싶은	몇	종
은	이웃	지역이다.
『천상』은	많다,	하늘을	의미하고,	1,000종	이상,	1,000m	이
상의	인제의	산천을	뜻하며,	『산꽃』은	우리의	자생식물을	의
미하고,	『찾아서』는	나의	발길이	닿았음을	의미한다.

하늘내린인제에서	의미하듯이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그	물은	
인제의	산천을	보듬어	묻	생명을	키웠으며	인제의	물산을	한
양(서울)으로	나르는	소통의	줄기였다.

또한,	그곳에서	피어나는	물꽃,	풀꽃,	나무꽃,	하늘내린꽃,	바
위꽃은	서로	공생과	상생을	통하여	서로	교감하며	어울려	살
아왔다.	이러한	자연을	꽃으로	투영하여	우리만의	정체성을	
고민하고자	하였다.
	
자연의	중심지	인제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카메라라는	친구
를	가지고,	기록한	한장	한장을	정리하며,	반추하고	렌즈의	관
점으로	때로는	자연다큐의	관점으로	인제의	일부분을	이야기
하고자	하였다.

전시광고

ⓒ김남호_붉은매미나방	동충하초 ⓒ김남호_월귤

ⓒ김남호_고깔갈색먹물버섯 ⓒ김남호_분비나무(암꽃)

ⓒ김남호_청가뢰

ⓒ김남호_은행나무(암꽃) ⓒ김남호_분비나무(수꽃)

ⓒ김남호_바위채송화 ⓒ김남호_큰광대노린재(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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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의 체취가 담긴 것들은 시간이 가면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그것은 단절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뇌세포 속에 다시 살아 우리의 문화로 다시 회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골목길 좁은 돌계단에서 어린 시절 추억이 담겨있고, 담벼락에 남은 벽화 하나도 우리의 감성을 일깨운다.  
사라져 가는 것은 더 깊은 감흥으로 돌아올 것이다.

ⓒ연도흠_북아현동	골목길

전시일시 2025년 7월 5일(토) ~ 9월 4일(목) 
전시장소 에스티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 402)
전시작가 연도흠(010-8759-3696)

어느덧	수년이	흘렀습니다.	저를	매료시켰던	낡고	조용한	골목길들은	
이제	모습이	바뀌거나	사라져	버렸지만,	그	순간들은	여전히	선명하게	
제	마음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가	찍어온	수많은	골목길	
사진들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잊지	말
아야	할	것들에	대한	작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동네의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수많은	모험을	즐겼습니
다.	그	시설의	골목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얽
혀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골목길의	담벼락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고,	이러한	변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그	시설의	골목길들이	가진	소중한	

가르침은,	바로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자각입니다.	현대	사회
는	빠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되짚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입니다.	옛	
것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
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각	사진	속	골목길과	그	주변의	낡은	건물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기
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으며,	무엇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골목길에서	마주한	
일상의	소소한	장면들은	결국	우리	삶의	본질과	맞닿아	있으며,	그	속
에서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은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는	데서	시작된다

ⓒ연도흠_북아현동	골목길

ⓒ연도흠_서산동	골목길 ⓒ연도흠_서산동	골목길

전시광고

[연도흠 개인전 ]
‘이젠 역사’ 잊히지 않을 기록, 이젠 역사 속으로

잊혀가는 골목길에서 찾은 시간의 선물
연 도 흠(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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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믿습니다.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오늘날보다	더욱	다채로운	도전과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
에	흔들리지	않고,	과거로부터	배운	가치관과	삶의	지혜를	잃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욱더	튼튼한	기반	위
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품들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시각적	경험을	넘어,	우리가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옛날	골목길에서	느꼈던	따뜻
함과	그리움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작은	위로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	기억들을	공유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연도흠_정릉	골목길

ⓒ연도흠_순천	골목길 ⓒ연도흠_정릉	골목길 ⓒ연도흠_호미마을	골목길

ⓒ연도흠_호미마을	골목길

ⓒ연도흠_순천	골목길

전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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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여행하면서 감동을 만나고 새로운 풍광과 조우합니다.  
그 감동을 카메라의 감성으로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하여 잊히지 않을 이미지를 구현하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림과 사진의 경계를 넘나들며 지구촌의 신비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고자 했습니다.

전시광고

전시일시 2025년 6월 12일(목) ~ 6월 18일(수)
전시장소 무등갤러리(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18-1)
개 전 식 2025년 6월 12일(목) 오후 3시
전시작가 조영신(010-9603-2321) 

[조영신 사진전] 자연과 인간 담아낸 따뜻한 시선

The Earth, 사진이 그림을 품다
조 영 신(광주)

ⓒ조영신_생의	숨결을	품다

ⓒ조영신_나목

ⓒ조영신_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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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제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우연히	카메라를	든	그	순간,	제	삶은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
습니다.	사진은	제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	
꿈꿀	목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만난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았고,	그때의	감정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
습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바라보며	그	안에서	작은	
감동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들을	담고	다시	꺼내어	보는	일은	제게는	큰	
기쁨이자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사진과	회화의	경계가	통합된	요즘	우리가	살
아가는	지구의	풍경과	순간들을	담은	사진에	AI	기

술을	활용하여	수채화와	유화의	감성을	덧입혔
습니다.

'사진이	그림을	품다'라는	부제처럼	렌즈로	포착한	현실	위에	회화적인	해석을	더	
함으로써	익숙한	장면이	낯선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자연과	인간,	일상	속	찰나의	시간	이야기를	새롭
게	바라보는	경험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긴	따뜻한	시선과	
순간의	작은	이야기들이	잠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전시광고

ⓒ조영신_길	없는	길

ⓒ조영신_오아시스 ⓒ조영신_우리	사랑	영원히

ⓒ조영신_여명의	마차푸차레

ⓒ조영신_장가계

ⓒ조영신_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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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종 관(나주)

자연 속의 '쉼표'일까? 카메라 앵글 멈춘다

갯가의 흔적

ⓒ정종관_#자연의	화음_150×110㎝

해안의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를	장노출을	통해	부
드럽고	고요함으로	전달하고	녹색	이끼가	덮인	갯
바위는	자연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조화로운	모습
으로	표현	하고자	하였으며	멀리보이는	섬과	등대
는	고요한	분위기를	주고	바다와	하늘의	서서히	
저물어가는	석양의	따뜻한	색조를	반영하면서도	
차분한	느낌을	강조하였다.

끝없이 펼쳐지는 배경은 하늘과 바다와 섬이다.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풍경에 사람이 만든 흔적들이 카메라의 시선을 빼앗는다.  

잠시 쉬어가도 좋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  
인공 구조물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너머 우리 삶의 궤적에서 마음의 평화를 선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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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정종관_#고요한	수면	위의	시간	속에서_100×100㎝

부두	끝의	끈은	인간의	흔적을	상징하며	물	속에	자리한	기둥들은	오랜	
시간의	유적처럼	고요하지만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끈이	맺혀있는	
방식은	단순한	연결	이상의	의미이며	자연과	인공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
루며	공존하는	모습은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에서	잠시	멈추
어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본다.

❷	ⓒ정종관_#시간의	흐름_100×100㎝

바다와	인공	구조물의	대비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조화를	표현하
고자	했으며	물의	흐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며	부드러운	
안개처럼	표현된	물결은	고요한	평화를	상징하고	물	속에	서	있는	바위와	
테트라포트는	강인하고	고정된	모습으로	자연의	불변성과	인간의	흔적을	
나타내	본다.

❸	ⓒ정종관_#흐름과	경계_100×100㎝

물은	멈추지	않는다.	인간의	흔적이	자연의	흐름과	만나	교차하며	신비로
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장관을	이룬다.	물의	흐름은	자연의	섭리이며,	우
리는	그	속에서	길을	찾는다.	자연과	인간,	물과	구조물,	시간과	순간의	
경계는	과연	명확한	것일까?	아니면	서로를	품으며	흐르는	것일까?	물은	
흐르고,	구조물은	서	있지만,	결국	모두	같은	시간	속에	존재한다.

①

③

②

전국의	해변을	수없이	다니며	촬영한	결과물들이	극한의	고요함으
로	가슴속으로	스며들게	한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가	수십	번
을	겹치며	해변에	마치	물안개를	뿌린	듯	부드러운	분위기가	세상
의	어지럽고	혼란스러움을	고요로	덮어준다.	
해변가의	갯바위와	물속에	잠긴	구조물은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환상의	세계로	탈바꿈해	주고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바다	가

운데	떠있는	어선들	또한	보초를	선	듯이	바다를	지키며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정겹다.	
갯가의	아름다운	모습들에	감탄하며	지난	수년동안	전국	해안	갯가
를	미친	듯	돌아다니며	해왔던	사진	작업은	나에게는	참으로	즐겁
고	행복한	시간들이다.

❹	ⓒ정종관_#독살_100×80㎝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돌담은	단순한	어로	도구	이상의	존재이
며,	이	구조물을	통해	인간의	흔적과	시간이	엉켜있는	풍경을	표
현한다.
석책은	파도에	의해	마모되고	침식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며	물살을	이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여전히	삶
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장노출로	인해	부드
럽게	흐르는	구름과	바닷물은	무한히	변화하는	자연을	상징하
며,	고정된	돌담과의	대비를	통해	시간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시
각화는	인간과	자연,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	사라
져가는	어촌의	전통과	그	속에	깃든	삶의	흔적을	기록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행위이다.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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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관_경계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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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건물을 짓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다. 
그래서 집이 껍데기라면 사람은 알맹이다.  
껍데기가 허장성세 쓰잘데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알맹이의 
품격을 보여준다. 전통과 현대 어느 시대든 건축물은  
그 시대의 정신과 그것을 건축한 주인과 장인들의  
생각과 사람됨을 보여준다.

ⓒ이상순_희정당

ⓒ이상순_용상

ⓒ이상순_사랑방

ⓒ이상순_활래정

ⓒ이상순_터널	2ⓒ이상순_판타지(fantasy)

Photo Essay 01

전통과 현대건축 그 점과 선, 색채

조형의 미
이 상 순(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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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목집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일하는	건축	현
장에서	뛰어놀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는	건축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늘	말
씀하셨다.
넓은	벌판에	기둥이	서고	어느새	지붕	위에	기와를	놓는	
것으로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볼	때면	감탄
과	신비로움을	느끼게	하였다.

사진을	시작하면서	예전의	건축물이	더	새롭게	보이고	

한옥	특유의	색감과	정교함에	시선을	머물게	하였으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건축물이라고	여겨왔다.

어린	시절	추억을	떠	올릴	때면	언젠가는	건축물의	아름
다움을	사진으로	표현해	보자는	생각을	하면서	조형의	
美라는	작품으로	전시를	하였다.

다양한	조형물을	몇	컷의	사진으로	보여	준다는	것이	과
거와	현재의	역사적인	내용과	가치에	한계가	있겠지만	
나의	미적인	측면에서	작업을	하였다.

ⓒ이상순_이색지대

곡선의	미적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옛	
전통가옥과	현재의	독특한	건축물에서	점,	선과	색
채와	입체감을	표현하였으며,	건축	조형물이	문화생
활과	하나	되어	화려함	속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많은	작품을	보여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작품으로	다
가가기를	희망한다.

ⓒ이상순_트라이	볼(Tri	-bowl)

ⓒ이상순_이색지대

Photo Essay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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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_21세기를	바라본다,	50×50cm ⓒ김상수_비밀완성	50×90cm

지상전    02

김 상 수(용산구)

믿음으로 안내하는 예술, 인간 내면을 밝히다

빛과 어둠

어두운 터널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새어 나오는 빛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술의 세계가 우리를 위무해서다.  
예술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영혼을  
일깨워 어둠에서 몸을 일으켜  
빛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한다.

ⓒ김상수_빛을	따라서	완성		90x50cm,	Archival	Pigment	Print,	202456  HANKOOKSAJIN  June  2025



예술의	시대적	관점은	종교를	떠나	생각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인간의	다양한	종교와	예술의	상
호	작용은	현대	시대에까지	미치므로	영
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인간	내면의	고뇌와	성찰에서	예술가들
의	내면	세계를	표현함으로써	예술의	역
할과	가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
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와	예술이	서로	다른	영역	
속에서도	다양하게	새로운	가치와	의미
를	복합적으로	공통된	창출을	해나가고	
있다.
작업	과정	속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	인간	내면의	
세계를	빛과	어둠으로	끌어낼	수	있는	
21세기	현대	사회의	디지털	각도에서	
감성과	자아의	발견을	해보고자	한다.

지상전    02

ⓒ김상수_감성의	차이

ⓒ김상수_서로	다른	시선

ⓒ김상수_어둠	속에서	내	안을	들어다봐		90x50cm,	Archival	Pigment	Prin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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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 철(송파구)

고요한 울림 따라가는 끝 없는 여정

디자인의 감성과  
사진의 직관이 만나다

“관객이 나의 사진 앞에서 멈춰 서서, 잠시라도 마음의 소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작업을 지속하는 이유가 됩니다.”

나는	산업미술(디자인)을	전공하며,	대학	시절	두	학기	동안	
사진학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그	시간이	내	사진	작업의	시작
점이	되었고,	이후	30년간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면서	‘보는	
법’에	대한	끊임없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사
물을	관찰하는	시선,	공간의	균형감,	빛과	형태의	대화에	민
감한	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사진은	종종	한	장의	이미지라기보다	시간의	단면이며,	정
지된	감정의	파편입니다.	나는	피사체를	오래	응시하기도	하
고,	때로는	순간적인	직감에	따라	셔터를	누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단지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특히	나는	긴	노출을	활용하여	물	위의	질감과	흐름을	비물질
화	시키고,	미니멀한	구성	안에서	흑백	또는	저채도	색감으로	
절재된	감정을	전달하고	고요와	여백의	미를	탐구합니다.	이
러한	방식은	나에게	있어	시각적	명상이며,	나의	작품을	바라
보는	이들에게는	시선의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Photo Essay 02

ⓒ서상철_고요한	저항

ⓒ서상철_끝나지	않는	길 ⓒ서상철_기억의	말뚝 ⓒ서상철_바다의	풍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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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은 장면이 아니라 감정의 지형을 기록한다.”

작업의 방향성 
내	사진은	단순히	장면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그	
장면이	품고	있는	감정의	결,	시간의	흐름,	혹은	사물	너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피사체
는	나에게	하나의	출발점일	뿐이며,	나는	그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	
“침묵,	기다림,	공기	속의	떨림,	존재와	부재의	경계”를	시각화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나의	디자인적	훈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산업미술
을	전공하며	공간과	형태,	비례와	여백을	바라보는	시각을	익혔고,	수십	
년	간	디자인	일을	하며	시선의	절제와	균형에	대한	감각을	체화	해	왔습
니다.	그	감각은	자연스럽게	사진	작업에도	스며들어,	나의	렌즈는	‘보는	
눈’이자	‘느끼는	눈’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피사체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프레임을	구성하기도	하
고,	때로는	찰나의	직관으로	셔터를	누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미지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보다,	무엇을	느끼게	하느냐입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긴	노출은	사물의	실체를	흐리게	하고,	물과	하늘,	
바람과	빛의	경계를	녹여내며	현실과	비현실을	이어주는	문턱을	만들
어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탄생하는	이미지는	고요하면서도	낯설고,	명
료하면서도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나는	그러한	시각적	여백	속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투사하길	바랍니다.
내	사진	앞에	선	누군가가	잠시라도	멈춰	서서,	마음의	소음을	내려놓
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순간이	고요한	울림으로	남는다면,	그것이	내
가	이	작업을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보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파동까지	담아내려는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
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디자인적	구조	위에	깊은	감정의	굴절을	얹어,	
누군가의	내면	풍경까지	닿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디자인적 감성’과 ‘사진적 직관’의 경계에서 고요와 여백의 미를 탐구하고 있다

Photo Essay 02

ⓒ서상철_불비불명

ⓒ서상철_겨울덕장

ⓒ서상철_고립의	평온

ⓒ서상철_노부부

ⓒ서상철_연장의	선

ⓒ서상철_잡을	수	없는	너	

62  HANKOOKSAJIN  June  2025 June  2025  HANKOOKSAJIN  63



JR 크로니클 교토 2024 (JR Chronicle Kyoto 2024)
Scenographer : Hiromu Konishi (miso)

교토역 빌딩 북쪽 통로의 벽

KYOTOGRAPHIE 2025 
International	Photography	Festival

교토그래피 2025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세계 사진의 경향과 흐름을 진단해본다. - 편집자주

우리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까요?	인간성은	이	모든	자질과	경험	등의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변화
하고	발전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떤	존재가	되
어야	할까요?	교토그래피	2025의	주제인	"인간성(HUMANITY)"은	사
랑,	공감,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의	힘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일본과	서양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문화적	관점을	통해	인간	삶의	
복잡성을	조명합니다.	관계,	조화,	상호의존을	중시하는	일본에서	인간
성은	타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은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
로	여겨집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성과	자유를	찬양하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임을	강조하며,	공동선과	보편적	도덕	원칙을	중시

해	왔습니다.	2025	프로그램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각자의	경험을	중
심으로	우리	주변을	비추고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
습을	드러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공감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진의	힘을	통해	인류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
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
야	할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	교토국제사진페스티벌	공동	창립자	겸	공동감독
루실	레이보스(Lucille	Reybose)	&	유스케	나카니시(Yusike	
Nakanishi)

ⓒJR_교토	연대기

JR

프랑스	출생.	파리	외곽에	사는	젊은이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첫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	《Portrait	of	the	Times》(2004-06)를	제작한	후,	그
는	국제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리장벽의	반대
편에	사는	사람들의	초상화(2007),	키베라의	기차	칸에	나타난	여성의	
눈,	케냐의	거대한	빈민가(2009),	미국-멕시코	국경의	울타리에서	엿

보이는	거대한	아기(2017)	등	실물보다	큰	설치	작품은	사람들의	일상
에	대한	내러티브를	확장하고	대화를	장려한다.
JR은	야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세계	각
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브루클린	미술관(2019년)과	유럽	사
진박물관(2018년)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개최했으며,	베니스	비엔날
레(2022년),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2019년),	NGV	트리엔날레
(2020년)에서	작품과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프랑스	예술가	JR은	전	세계	공공	장소에서	지역	주민들의	강렬한	대
형	초상화를	제작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했다.
브라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인도의	빈민가와	같은	빈민가의	건물	
외벽에	부착된	여성	거주자의	눈의	생생한	이미지.	두	나라에	있는	같
은	사람들의	거대한	초상화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나누는	벽에	
나란히	부착되어	있다.	JR의	작업은	정치나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사
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2011년	동일본	대
지진	이후	도호쿠를	방문하여	전용	트럭에	이동식	사진관을	설치하고	
피해	지역	사람들의	초상화를	촬영하여	A0	크기로	인쇄하여	도호쿠	지
방	각지에	주민들이	직접	전시했다.
JR의	작품을	통해	주민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술	
작품과	도시	경관을	'창조'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의	인식
에	맞서는	질문을	던진다.	JR은	그런	기념비라고	할	수	있는	공공	예술
을	정력적으로	창작하고	있다.
KYOTOGRAPHIE	2025에서는	Chronicle	Kyoto	2024가	전시되

었다.	2017년,	JR은	멕시코	벽화가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	
1886-1957)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시민	참여가	가능한	화려한	벽
화	시리즈인	크로니클(Chronicle)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사
람들이	혼자	또는	그룹으로	사진을	찍고	콜라주하여	각	사람의	개성,	
지역의	특성,	때로는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내러티브와	사실적인	구성
을	만든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쿠바	및	기타	도시에서	일을	했
다.
2024년	가을,	JR과	그의	팀은	교토역	앞,	교토	시청	앞,	가모가와	삼각
주,	데마치	마스가타	쇼핑가,	오하라	등	교토의	8개	장소에	모바일	스
튜디오를	설립하여	505명의	인물	사진을	촬영하고	동시에	자신의	이
야기를	기록했다.	마이코,	다족,	승려,	장인,	드래그	퀸	등	다양한	연령
과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마치	야와	시조	거리와	같은	전통적
인	거리	풍경과	현대	건축이	공존하는	교토의	풍경에	콜라주되어	길이	
5m,	너비	22.55m의	거대한	사진	벽화로	교토역의	벽에	작품을	설치
하였다.

ⓒjr_뉴욕시	연대기

교토	연대기,	클로즈업,	일본,	2024	©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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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_마이애미	연대기

대표작

Le Cronache di Napoli
멕시코	벽화가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에서	영감을	받은	JR의	연대기	시
리즈는	도시	전체가	예술을	통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탐구한다.
2024년	9월,	프랑스	예술가	JR과	그의	팀은	연대기	시리즈의	일환으로	사니타	
광장(Piazza	Sanità),	단테	광장(Piazza	Dante),	푸오리그로타(Fuorigrotta),	메
르젤리나(Mergellina),	산	조반니	아	테두치오(San	Giovanni	a	Teduccio),	카
보우르	광장(Piazza	Cavour),	보르고	디	산안토니오(Borgo	di	Sant'Antonio)	
등	나폴리의	7개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교류했다.	각	참가자는	오디오	부스에서	
사진을	찍고	목소리를	녹음하기	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초
대되었다.
그	결과	606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인상적인	사진	벽화인	Le	Cronache	di	
Napoli가	탄생하여	도시의	사회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친밀한	창을	제공합니
다.	이탈리아어로	제작된	JR의	첫	번째	크로니클	프로젝트인	이	작품은	개인의	
이야기와	집단적	표현을	통해	나폴리	정체성의	깊이와	다양성을	담았다.

ⓒJR_Le	Cronache	di	Napoli_이탈리아

©	Kenryou	Gu-KYOTOGRAPHIE	2025

마이애미 연대기
멕시코	벽화가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에서	영감을	받은	JR의	
연대기	시리즈는	도시	전체가	예술을	통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상
상한다.
2022년	11월,	53피트	길이의	트럭	안에	설치된	JR의	모바일	스튜디
오는	마이애미를	구성하는	10개의	다른	지역을	방문했다.	지나가는	사
람은	누구나	자신의	초상화를	찍을	수	있었다.	각	참가자는	사진	촬영
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오디오	부스에서	목소리를	녹음하기	전에	자신
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질문을	받았다.	그	결과	1,048명의	이야기
를	담은	매우	사실적인	사진	벽화가	탄생하여	마이애미	생활에	존재하
는	사회적	역학과	역설에	대한	창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JR의	가장	복잡하고	장대한	벽화	중	하나인	마이애미	연대기
는	2023년	12월	아트	바젤(Art	Basel)에서	두	개의	파사드에	걸쳐	데
뷔했다.	벽화를	둘러보고	마이애미를	고향이라고	부르는	예술가,	서비
스	종사자,	사업주,	해변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라스 크로니카스 데 쿠바
멕시코	벽화가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에서	영감을	받은	JR의	
연대기	시리즈는	도시	전체(이	경우	국가)가	예술을	통해	어떻게	표현
될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2019년	12월,	JR과	그의	팀은	이동식	사진	스튜디오를	가지고	쿠바	
전역을	여행하며	12개	도시를	방문하고	각계각층의	수백	명의	쿠바인
을	만났습니다.	각	참가자는	오디오	부스에서	사진을	찍고	목소리를	녹

음하기	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845명의	개인이	등장하는	인상적인	사진	벽화인	Las	
Crónicas	de	Cuba가	탄생하여	국가의	사회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친밀한	창을	제공합니다.	스페인어로	제작된	JR의	첫	번째	크로니클	
프로젝트인	이	프로젝트는	개인적인	이야기와	집단적	표현을	통해	쿠
바	정체성의	깊이와	다양성을	포착합니다.

ⓒJR_라스	크로니카스	데	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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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 계조에 담은 ‘투명한 울림’ 관객 앞으로
이모젠 커닝햄 사진전 – Stillness

글·사진제공 - 김재훈(전시 컨설턴트. 프린트 디렉터)

사진계에서	세계	3대	여류	사진가로	손꼽히는	이들이	있다.	미국
의	대공황으로	인한	도시인들과	이주	농업	노동자	가족들의	참상을	
대중에게	알린	다큐멘터리	사진가	‘도로시아	랭(Dorothea	Lange,	
1895~1965)’,	최초의	여성	전쟁	특파원이었던	포토저널리스트	‘마가
렛	버크	화이트(Margaret	Bourke	White,	1906~1971)’,		20세기	현
대	사진	미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	‘이모
젠	커닝햄(Imogen	Cunningham,	1883~1976)’이	그들이다.	사진을	

중심으로	하는	닻미술관에서는	3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2025년
의	첫	전시로	이모젠	커닝햄의	사진전	<Stillness>를	선보이고	다채로
운	작품들을	조명하고	있다.	

깊은	흑백의	계조에	담긴	그녀의	이야기가	투명한	울림으로	이곳을	채
웁니다.	때론	그림처럼,	꿈처럼,	무엇보다	선명한	사진의	묘사력과	재
현을	믿었던	그녀에게	촬영이란	또렷한	인식의	실천이자,	직관적	반응

전시전경	–	닻미술관	제공

입니다.	한순간도	같지	않은	시간을	멈추는	작업에는	흔들림	없는	중심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라봄’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며,	그녀는	이러한	‘존재의	의식’으로	‘사진’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사진寫眞’에는	사물의	진실을	담는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외관을	담으면서	동시에	그	외
관을	벗기고	본질에	닿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또	다른	나를	만나
는	여정입니다.	대상과	나의	경계,	이름과	형태가	지워지고	용도가	사라진	후,	그	고요함	속에	선명
하게	남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를	매혹시킨	정원의	식물들,	음악이	흐르는	계단,	고유한	존재의	
표정과	움직임…	각각의	피사체	속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작가의	자화상.	세월에	변해가는	자신의	

ⓒ이모젠	커닝햄	Imogen	Cunningham,	Agave	Design	2,	
c.1920s.	archival	carbon	print,	15	5/8×12in	

ⓒ이모젠	커닝햄	Imogen	Cunningham,	Two	Callas,	
c.1925.	archival	carbon	print,	15	11/16×12in	

ⓒ이모젠	커닝햄	Imogen	Cunningham,	Magnolia	Bud,	
1920s.	platinum	print,	6	5/16×4	15/16in	

ⓒ이모젠	커닝햄	Imogen	Cunningham,	Magnolia	
Blossom,	Tower	of	Jewels,	1925.	archival	carbon	print,	
16	3/16×12in	

Review &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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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스스로	확인하는	그	눈은	렌즈의	작은	구멍,	그	속의	
아득한	검은	우주를	응시하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	기
획자	주상연

이모젠	커닝햄은	18세	때	사진에	관심을	가지고	통신판매
로	4x5	뷰카메라를	사서	독학으로	사진을	시작했다.	사진작
가로서의	과학적	배경지식을	위해	화학을	전공하던	대학시
절	회화주의	사진의	대가	‘게르트루드	카세비어(Gertrude	
Käsebier)’의	사진집을	보고	사진에	매진하게	된	그녀는	대
학졸업	후	‘에드워드	커티스(Edward	S.	Curtis)’의	스튜디오
에서	백금인화와	네거티브	필름에	대한	지식을	쌓았고	1910
년에	초상사진	스튜디오를	열고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해	
유럽	회화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시작된	회화주의적	예술사
진과	초상작업으로	명성을	쌓아갔다.	결혼	후	어린	아들	셋을	
키우느라	아이들과	정원의	식물들에	국한되었던	사진작업은	
몇	년	후	이사를	가서	‘에드워드	웨스턴(Edward	Weston)’
과	같은	지역	예술가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다시	제대로	작업
을	시작하게	되었다.	1921년부터	식물에	대한	집중적인	관
심으로	그	안의	패턴이나	디테일한	형태,	질감	등의	추상적
인	식물	이미지를	묘사하며	오늘날의	대표작들을	만들어	내
게	되었다.	이후	마사	그레이엄,	프리다	칼로,	알프레드	스티
글리츠	등	예술가들의	초상사진과	함께	뉴욕	스트리트	다큐
멘터리	사진작업	등	리얼리즘을	탐구하며	계속적인	작품	활
동을	이어나가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사진작가로	자리매김했
다.	1932년에는	‘안셀아담스(Ansel	Adams)’,	‘에드워드	웨

ⓒ이모젠	커닝햄	Imogen	Cunningham,	Self-Portrait,	1906.	archival	carbon	print,	
12×15	7/8in	

ⓒ이모젠	커닝햄	Imogen	Cunningham,	The	Unmade	Bed,	1957.	archival	carbon	print,	
36×46	7/16in	

ⓒ이모젠	커닝햄	Imogen	Cunningham,	Wall	in	San	Francisco,	No.11,	undated.	
vintage	gelatin	silver	print,	7	1/2×9	7/16in	

스턴(Edward	Weston)’	등과	함께	‘f/64’	그룹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들은	카메라의	기계적인	재현능
력과	사실적인	특성을	수용해	극사실적인	형태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형식주의	미학을	통해	당시	미국	사
진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진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미국적	특징을	띤	스타일을	최초로	표현하였다는	평
가와	함께	스트레이트	사진이라는	새	장르를	열기도	하였다.	1947년	스튜디오를	오픈한	그는	사진	강
의를	하면서	많은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아우구스트	젠더(August	Sander),	만	레이(Man	Ray)의	초상

ⓒ이모젠	커닝햄	Imogen	Cunningham,	Hands	and	Aloe	
Plicatilis,	1960.	archival	carbon	print,	14	5/8×12in	

ⓒ이모젠	커닝햄	Imogen	Cunningham,	Shells	2,	1930.	archival	carbon	print,	8	7/8×11	3/4in	

ⓒ이모젠	커닝햄	Imogen	Cunningham,	Stairway	in	Old	Art		
Building,	Mills	College,	1920.	archival	carbon	print,	15	3/8×12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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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럽	거리의	다큐멘터리	작업	등	활발한	사진	활동과	작업
을	이어나갔다.	1975년	92세의	나이에	90세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초상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나	미완성으로	다음	해	삶을	
마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이례적이었던	사후	작품관리를	위한	
‘Imogen	Cunningham	Trust’를	설립해	그의	선각자적인	모습
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아흔	살이	넘은	나이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은	이모젠	커닝햄은	
사진	예술에	대한	고유한	세계관을	구축하며,	현재까지도	세계	
사진사에서	중요한	작가로	연구되고	있다.	현재	그의	작품들은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	구겐하임미술관을	비롯해	세계의	

주요	미술관들에	소장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도	숲으로	둘러싸인	
넓은	부지속에서	자연과	공명하는	닻미술관에	작품들이	전시되
어	있으니,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사진가의	길을	개척하고	세	아
들의	어머니이자	사진교육자로서	자신의	삶을	사진에	그대로	담
아낸	커닝햄의	작품	속에서,	고요한	울림을	통해	새로운	시선과	
영감을	전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더	많은	작품들에	관심이	생
겼다면	‘www.imogencunningham.com’	을	방문해	보자.	전
시장의	오리지널	프린트보다는	못하겠지만	‘IMAGE	ARCHIVE’	
라는	잘	정리된	방대한	아카이브가	있어	이모젠	커닝햄의	대부분
의	작품들을	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시장	전경	–	닻미술관	제공

Review &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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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평등 평화 실현할 곳 어디일까? 

民國이냐 vs 王國이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평화를	누리고	싶어서	한다.	자유롭고	차별받
지	않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꿈꾼다.	그러나	인류	사회는	한	번도	정의를	
실현했던	때가	없었다.	완전히	평화롭고	평등했던	때가	없었다.
누군가는	좋은	세상이었지만	다른	누군가는	정의롭지	못했고	자유를	

구속당했던	악몽같은	삶의	현장이었다.	왜	그랬을까?	권력이	모든	인간에
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그	권력은	누구나	가질	수	없도록	한정되어	있어서다.	이	한정된	
권력을	차지하려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지구촌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지금도	세계	어디선가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한다.	사람
을	죽음으로	내모는	권력자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인해	약자들의	목
숨이	희생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세계	각국의	국민은	권력에	억압되어	부자유	불평
등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할까?

“선진국이	되면	그렇지	않겠지!”	하지만	선진국이라도	그	정도가	덜할
지언정	완전한	자유	평등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은	아니다.	거기도	권력	의
지를	불태우는	사람들의	욕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다.

인간	역사는	국가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소수와	다수	국민간	대립이었
다.	오랫동안	소수가	권력자가	우위에	있었지만,	근세에	들어서면서	다수
의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은	명백
하다.	그러나	아직도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자들의	욕구는	다수	국민에
게	권력이	실제로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를	저지하려	한다.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다.	개인이	집단을	이루어	
살면	이점에서	이롭다.	육식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군집을	이루는	
초식동물처럼	더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
는	국민이	원하는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어야	할	의무
가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와	형제들의	보호를	받고	자라

글·사진제공_최승언

태양왕	루이	14세,	왕권신수론을	주장했다

다윗	왕.	성경에서도	왕은	하늘에게	정해준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서	가족에게	봉사하면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된다.	이런	가족	단위
의	집단이	씨족	부족으로	발전했다가	마지막으로	이룬	것이	국가이다.

개인이	힘	있는	왕에게	의지하며	보호받으며	잘	살고자	한	것이	국
가와	그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탄생한	배경이다.	그러나	큰	기대를	걸
었던	왕에게	그	백성들이	수천	년간	착복	당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왕
권에	저항했다.	그	결과로	오늘날	많은	왕국이	무너지고	백성이	주인
인	공화국(민국)이	등장하게	되었다.	

아무리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라도	자신의	권력을	위태롭게	하는	백
성은	역도로	몰아서	죽여왔다.	그	권력을	자손만대로	이어가고자	하는	

것은	권력을	맛본	자의	속성이다.
왕권이	왕가의	것임을	알리기	위해	영국의	제임스	왕은	권력은	신에

게	받은	것이라는	왕권신수설을	들고나왔다.	프랑스	루이	14세도	짐이	
국가다	하며	왕권신수설을	옹호했다.	
이보다	먼저	동양에서는	“하늘이	한	사람을	지정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려고	왕을	선택한다”고	보았으니	이	역시	왕권신수설과	닮았
다.	신에게	받은	이	권력에	대적하는	자는	하늘의	이름으로	처단하여	
왕권을	오래도록	누리려	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들도	있어서	이들은	쿠데타를	시도했

다.	이	쿠데타에	성공한	자는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다.	
고려의	왕	씨를	무너뜨린	조선도	쿠데타에	성공한	후에는	그들이	용의	

이승만	정권을	하야시킨	419	혁명

419	제왕적	권력과	싸운	어린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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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임을	강조했으므로	이	또한	왕권신수설과	결이	같다	하겠다.

고려	무신시대	노비	만적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면서	왕권
신수설에	정면	도전했다가	진압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서양에서의	왕
권신수설은	위로는	로마	교황	및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견제하고	아
래로는	봉건	제후가	국왕	권력에	도전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다.

서양권에서	왕권신수설을	주장한	이들은	장	보댕(Jean	Bodin),	프
랑스의	루이	14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1세	등이	있다.	보댕의	이론
은	프랑스	절대왕정	확립에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기타	유럽의	절대
왕정을	옹호하는	데	이바지했다.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1세는	지나친	권력을	휘둘러	국민의	저항이	

높아지자	국왕의	권력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고자	이	왕권신수설을	
주장했다.	그는	제왕도에서	“군주제는	신이	명령이며	왕은	신에게만	
책임이	있다.	왕이	사악할지라도	국민이	비판할	권리가	없다.	국민은	
왕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뿐	국민은	왕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고	설파했다.	
그는	의회에서	왕정	비판하는	것은	왕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

주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독단의	정치를	강행했다.	

반면	국민들은	왕권에서	벗어나	자유를	쟁취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
다.
프랑스	혁명에서	민중들이	일어나	왕권에	저항한	것이	대표적인	예

다.	프랑스	시민들이	피흘려	맛본	짧은	성취감이	다시	왕정의	복고로	
되치기당했지만	그래도	프랑스	시민혁명이	있었기에	이	시대	많은	국
가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국민들도	자유를	누리고	있다.
영국에서	시작된	공화정도	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이	되었다.	그	민주

주의	정신은	세계에	파급되었고	그	여파로	한반도에서도	대한제국은	
사라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탄생케	했다.
국가의	권력이	왕에게	있으면	왕정국가이고	국민에게	있으면	공화	

국가이다.	공화국이라는	이름은	라틴어	레스퍼블리카(Res	publica)
에서	나왔다.	직역하면	'공공(publica)의	것(res)'이라는	뜻으로	공공의	

2024년	한국의	계엄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일,	행사,	재산	등의	의미로	쓰인다.
영어로는	리퍼블릭이지만	중국에서	민국(民國),	일본에서는	공화국

으로	번역되었으므로	왕의	국가가	아닌	민국(백성의	국가)이며	바로	
공화국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했다면	이	말은	대한은	

국민의	나라이며	백성이	주인인	공동으로	소유한	나라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이름만	민주주의	국가인	나라들이	많다.
북한의	국명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이름만	보면	국민이	

주인인	것	같지만	실제는	김씨	세습왕조	국가이다.	대한민국도	이름은	
대한민국이지만	실제로	민주국가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길었다.	저항
하는	민중의	피가	필요했다.	국민을	위해	쓰라고	권력을	손에	쥐여	주
면	권력을	쟁취한	독재자들이	스스로	왕이나	된	듯	착각하고	오히려	그	
권력을	준	국민을	억압해왔다.	

이에	국민이	일어나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권좌에서	끌어	내렸다.	

네	명이나	감옥에	보내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이	실천에	옮기
는	나라임을	세계만방에	알렸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

법	정신이	이제	세계	각국에	파급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계	다른	모든	
국가가	권력자들도	국민의	의사에	반해	전쟁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뒤처진	듯	보였던	한국의	정치가	올바로	선다면	
여러	나라가	만국이	대한민국을	다시	볼	것이다.	
정치만	잘되면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을	많이들	해

왔다.	이제	한국은	대통령보다	국민이	강하고	헌법에	적힌	대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그	정치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급
격히	발전해야	한다.	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세계로	수출되어	주인을	지
배하려는	권력자들은	축출되고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
민의	종복이	되겠다는	이들을	잘	판별해서	일꾼으로	세워야	세계의	모
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잘게	될	것이다.	그때에서야	지구촌에서	자유	
평등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홍콩의	우산	혁명.	중국의	압제에	저항한	시위	사례로	꼽힌다

홍콩의	시민	시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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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찍지 않고도 사진가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이러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Midjourney나 
DALL·E 3와 같은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도구가 등장하며, 카메라로 실제 장면을 포착하지 않아도 마치 사진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진을 
찍지 않는 사진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진 예술의 개념과 경계를 흔들며 전통적인 사진가와 예술계에 미학적, 사회문화적, 철학적 도전을 던
지고 있다. 

무엇이 사진을 예술로 만드는가?

AI	이미지의	예술성을	논하기에	앞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술로서의	자
리를	쟁취해온	사진의	예술성을	먼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진은	19세기	중반	등장	이후	오랫동안	‘기계적	복제물’로	여겨지며,	
회화	중심의	예술	담론	속에서	예술로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사진은	
과학적	기록이나	보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창작보다는	사실성과	
객관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며	사진은	점차	미술	제도권에	편입되었고,	단
순한	현실	재현을	넘어	예술적	표현의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했다.	현대	사진가는	주관적	해석과	미학적	구성을	통해	새로운	시
각적	경험을	창조하며,	사진의	예술성을	확장시켜왔다.
이러한	변화는	사진이	단순한	기록	매체에서	벗어나	예술로	자리매김
하는	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는	사진을	독립된	예
술	장르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진을	예술로	만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 작가의 의도성과 창작 행위가 사진을 예술로 만든다. 
회화가	물리적	수작업을	통해	이미지를	창조하듯,	사진	또한	작가의	심
미적	선택과	개입을	통해	하나의	시각적	표현물로	구성된다.	구도,	프
레이밍,	노출,	색감,	인화	방식	등의	결정은	모두	창작	행위의	일환이
며,	이를	통해	사진은	단순한	현실의	복제가	아닌	해석과	사유의	결과
물로	탈바꿈하게	된다.

둘째, 수용자와의 상호작용과 감정적 반응은 사진의 예술적 가치를 구
성한다. 
예술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미를	형성하며,	수용자의	해석과	정서적	
반응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따라서	사진이	인간의	감정,	기억,	사유
를	자극하며	내면적	경험을	유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예술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언급한	‘아우라’	개념
과도	연관되며,	사진이	단순히	대상을	복제하는	기술을	넘어	존재와	시
간의	흔적을	담아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사진이 시대성과 예술적 지속성을 내포할 때, 그 예술성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예술은	단기적	유행을	넘어서	역사성과	맥락성을	포함한다.	
사회적	사건,	문화적	기표,	시대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포착하고	해석하
는	사진은	회화나	조각	못지않은	예술적	영향력을	지닐	수	있다.	특히	
다큐멘터리	사진이나	개념	사진은	특정	시기와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
적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사진의	예술적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사진을	예술로	만드는	것은	기술이나	장비의	문제를	넘어
서	작가의	주체성,	관람자의	반응,	그리고	시대와의	관계성이라는	복합
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기반한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
해	이미지	생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예술
로서의	사진은	여전히	의미를	창출하고	성찰을	유도하는	시각	언어로
서	기능하고	있다.	사진은	더	이상	단순한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세계
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창조적	행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드는 시대: Midjourney와 DALL·E 3의 등장

21세기	들어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문장을	입력하면	AI가	그
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새로운	창작	방식이	현실이	되었다.	
Midjourney(2022년	공개)나	DALL·E	3(OpenAI가	2023년에	선보
인	최신	버전)	같은	모델들은	거대한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생성
형	AI로서,	사용자가	상상력을	동원해	입력한	텍스트(prompt)를	토대
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자동	생성하는	도구이다.	카메라로	빛을	포
착해	현실을	기록하는	전통적	방식과	달리,	이제는	렌즈	없는	카메라가	
등장한	셈이다.

실제	저널리스트	출신	사진가	마이클	크리스토퍼	브라운(Michael	C.	
Brown)은	쿠바의	역사를	다룬	프로젝트	<90	Miles>에서	카메라	대신	
Midjourney로	사진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선보였으며,	그는	AI의	극
사실적	이미지	생성	능력과	손쉬운	활용	덕분에	이제	누구나	렌즈	없이
도	원하는	주제의	사실적인	보도	이미지를	창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축적된	사진사의	역사와	협업하듯	과거,	현재,	미래의	현실을	시각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만큼	텍스트	기반	AI는	이미지	생산	방식의	
혁신적	전환을	이끌고	있으며,	사진가의	창작	도구	상자에	전혀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고	있다.

'사진을 찍지 않는 사진가'의 정체성과 미학적 딜레마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진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
기되고	있다.	사진가는	원래	세상의	한	장면을	카메라로	포착하는	사람
이나,	이제	키보드로	텍스트를	입력함으로써	이미지를	만드는	창작자
가	등장하였다.	한	사진	평론가는	전통적	사진이란	사람이	세상	속으로	
나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한	순간을	포획하는	일인	반면,	AI	이미지	생
성은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	단어들을	이미지로	형태화하는	일이라
고	비유하였다.
존	사코우스키(John	Szarkowski)가	과거	사진	행위를	“카메라로	겨

냥하는(act	of	pointing)”	것으로	정의하였다면,	이제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act	of	prompting)”	것이	새로운	사진	행위로	떠오르고	있
다.	과연	키보드로	이미지를	그리는	사람이	사진가인지,	아니면	다른	
범주의	예술가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현재	논쟁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용어도	생겨나고	있다.	페루의	사진가	크리스티안	빈
세(Christian	Vince)는	AI	이미지	생성자들을	가리켜	“프롬프트그래퍼
(promptographer)”,	즉	프롬프트(문장)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	부
를	것을	제안하였다.	독일	예술가	보리스	엘다그센(Boris	Eldagsen)
도	이	용어에	공감하며,	AI로	만든	사진같은	이미지를	사진과	구분하기	
위해	“프롬프트그래피(promptography)”라는	말이	적절하다고	말하
였다.	그는	“AI는	의지가	없기에	모든	생성은	인간의	프롬프트로	시작
된다.”고	하며,	마치	“사과와	감자는	다르듯(Apple	is	not	potato)”	AI	
이미지와	사진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사진(Photography)”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빛으로	그
리기(drawing	with	light)”를	뜻하며,	AI	이미지는	빛이	아닌	데이터
와	알고리즘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사진이라는	용어의	어원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래서	AI	생성	이미지를	
“합성	사진”	또는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계산사진술)”	등으로	부
르자고	제안하고,	“신토그래피(synthography)”	같은	신조어도	등장
하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은	AI	이미지	창작이	전통	사진과	철학적으

<90마일>, Michael C. Brown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포토보그	페스티벌	2023에서	마이클	크리스토퍼	브라운은	AI	리포타주	이
미지	실험인	<90마일>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이	작업은	쿠바인들이	하바나에서	플로리다로	향해	90마일의	바다를	건너게	된	배경이	된	
쿠바	사회의	역사적	사건과	현실을	AI	이미지를	통해	탐구하는	포스트	포토그래피	실험이다.	브라운은	직접	촬영이	어려운	이민	여정을	
Midjourney	기반	AI를	활용해	다큐멘터리적	분위기의	이미지로	시각화하였고,	일부러	기술적	미완성의	흔적을	남기며	AI의	발전	과정을	
드러내고자	했으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Michael	C.	Brown/	AI	이미지/	일부	쿠바인들이	시도하는	하바나에서	플로리다까지의	위험한	
90마일	여정을	묘사하고	있다.

©Michael	C.	Brown/	AI	이미지/	피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의	AI	이미지

Photo Theory

‘사진을 찍지 않는 사진가’

AI 시대의 새로운 사진 예술
글,사진제공 _ 조주은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특별한 사진><Ai와 사진>,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대학원 주임교수)

78  HANKOOKSAJIN  June  2025 June  2025  HANKOOKSAJIN  79



로	다르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학적	측면에서도	논쟁이	뜨겁다.	AI로	만든	이미지는	겉보기에는	실
제	사진처럼	극사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심지어	필름	카메라로	
찍은	빈티지	사진의	질감까지	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카메
라	없는	사진”은	현실의	존재를	index(지표)로	삼는	전통	사진의	본질
적	특성을	결여하고	있다.	사진이	그동안	현실의	한	단면을	포착한	증
거이자	기록으로	신뢰받아	왔다면,	AI	이미지에는	애초에	현실과	직
접	맞닿은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철학적으로는	장면의	실재성과	인
덱스적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에서,	AI	이미지와	사진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존재한다.
결국	'사진을	찍지	않는	사진가'라는	등장은	예술	철학과	미학의	기본	
개념(사진이란	무엇인가,	예술	창작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
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통 사진가들의 반응: 비판과 수용 사이에서

컬러필름,	폴라로이드,	포토샵을	비롯하여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
다	사진계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왔다.	전통적인	사진가들,	특히	
카메라를	오랜	시간	다뤄온	이들은	이러한	변화를	도전으로	받아들이
기도	하고,	강한	저항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AI는 사진이 아니다” – 전통 사진가들의 거부감

다수의	사진가들은	AI	생성	이미지를	사진	예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독일	사진가	보리스	엘다그센은	AI로	만든	이미지로	
2023년	소니	월드	사진상(Open	부문)에서	우승한	뒤,	고의로	수상을	
거부하며	논쟁을	촉발시켰다.	그는	“사진계가	AI	이미지를	어디까지	
사진으로	받아들일지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AI	이미지와	사진
은	다르며,	같은	사진	대회에서	경쟁해서는	안	된다.	AI는	사진이	아니
다”라고	단언했다.
엘다그센처럼	사진과	AI	이미지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은	사
진	고유의	가치와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사진	공모전이나	언론	사진	분야에서는	AI	생성	이미지가	진실성
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계심이	크다.	뉴스	보도용	사진은	현실을	반영해
야	하는데,	AI	이미지는	사실	여부를	담보하지	않으므로	저널리즘	윤
리와	충돌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유력	사진	공모전과	기관들은	
AI	이미지	출품을	제한하거나	명확한	라벨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또한	동료	사진가에	대한	박탈감도	존재한다.	“카메라로	피땀	흘려	찍
은	사진과	책상	앞에서	글로	만든	이미지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억울하다”는	심경이다.	AI가	값싸고	손쉽게	콘텐츠를	대량	생산함에	
따라	이미지	홍수와	사진가들의	생계	위협이라는	현실적	우려도	존재
한다.	요컨대	전통	진영의	비판은	예술적	순수성,	진정성,	그리고	경제
적	생태계에	대한	걱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새로운 도구이자 기회” – 변화에 적응하는 사진가들

반면	변화를	수용하며	AI를	활용하려는	사진가들도	존재한다.	“AI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	분야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회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도	명확히	존재한다.	이
들은	AI를	창의적인	도구로	간주하고,	사진	예술의	지평을	넓히는	실
험을	시도한다.	일부	사진가들은	AI를	또	하나의	예술적	도구(tool)로	
간주하며,	카메라와	포토샵	등에	이어	새	매체를	자신의	작업에	통합
하고	있다.	또한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에도	AI	기술이	접목되어,	배경
을	자동으로	확장하거나	물체를	제거·보정하는	등	사진가들의	후보정	
작업을	돕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사진가들은	기술	변화에	
적응하고	있으며,	일부는	AI와	사진의	융합	지점에서	새로운	창작	영
역을	개척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진 예술의 경계: 사회문화적 의미와 담론

AI	이미지	생성의	부상은	사진	예술의	정의와	경계를	재검토하게	만들
었다.	사회문화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리스	엘다크센Boris	L	Dawson이	출품한	Ai이미지./2023년	소니	월드	사진상(Open	부문)
에서	우승한	뒤,	고의로	수상을	거부하며	논쟁을	촉발시켰다.

예술 개념의 확장과 충돌

AI의	등장으로	“예술가란	누구이고,	창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해졌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에도	작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창
의성의	정의를	어떻게	재규정해야	하는지,	인간	예술과	기계	산출물	사
이의	균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담론이	예술계	전반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는	저작권	개념,	진정성(진짜	예술인가에	대한	믿음),	창의성의	
정의	등에	대한	대중적	토론을	촉진하고	있다.
기술이	주는	가능성은	인상적이나,	인간의	예술적	고유성에	대한	존중
과	기계의	잠재력	사이에서	새로운	윤리와	미학의	기준을	모색해야	한
다는	목소리도	크다.	결국	사진	예술뿐	아니라	예술	전반의	철학적	지
형이	변화하고	있다.

사진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인식 변화

“보는	것이	믿는	것(Seeing	is	believing)”이라는	격언이	더	이상	통하
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AI가	만든	가짜	이미지들이	인터넷에서	실제	
뉴스처럼	유통되는	사례가	늘면서,	사람들은	사진	한	장의	진위를	의심
하게	되었다.	이는	시각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와	사진의	증거로
서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큐멘터리	사진이나	보도사진	분야에서는	이미지의	출처와	생성	방
식을	투명하게	밝히는	윤리	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AI	생성	이미지
에는	명시적으로	라벨을	붙이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사진작
품	시장에서는	AI	작품인지	여부를	표시하거나,	인간이	카메라로	찍은	
“순수	사진”임을	인증하는	배지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는	‘진
짜	사진’의	가치	재발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사진가들은	아날로
그	필름이나	대형	카메라	등	옛	방식으로	회귀해	작품성을	강조하고	있
다.	이러한	흐름은	사진	예술이	현실과	허구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설정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예술계의 담론과 융합 시도

예술	및	사진계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토론과	실험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유럽	월간사진	페스티벌(EMOP)
의	일환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RIVALS	–	Photography	vs.	
Promptography」	전시에서는	전통	사진	작품과	AI	생성	이미지	작품
을	각각	18점씩	한	자리에	배치하여,	두	매체의	가능성과	한계를	직접	
비교	체험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전시는	사진을	“빛·시간·물질의	상호작용”으로	현실을	기록하는	매
체로	정의한	반면,	AI	이미지는	“텍스트와	인간의	지식·경험을	바탕으
로	이미지를	지휘·연출하는	행위”의	산물이라	소개하며,	두	창작	방식
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전시를	기획한	엘다그센은	“사진	페스
티벌과	기관들이	사진과	프롬프트그래피의	관계를	더	명확히	해줄	필

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사진이	지닌	AI	대체	불가능한	강점은	무엇
이고,	AI가	할	수	있지만	사진이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전시의	취지라고	밝혔다.

<참고 사이트>
https://museemagazine.com/culture/2025/2/17/photo-journal-monday-rivals-photography-vs-
promptography

맺음말: 끝없는 논의, 그리고 새로운 예술의 지평

‘사진을	찍지	않는	사진가’의	등장은	기술	발전이	예술	세계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거	카메라의	등장
이	회화	예술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듯,	AI	이미지	생성	기술은	사진	예
술의	개념과	제작	방식,	나아가	예술가의	역할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
다.	전통과	혁신의	충돌	속에서	누군가는	위기를	말하고,	누군가는	새
로운	창조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사진	예술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이다.	이
러한	변화에	대한	미학적·철학적	성찰과	사회문화적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그	속에서	사진가와	예술가들은	저마다의	해답을	찾아
갈	것이다.	결국	사진이든	AI	이미지이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창
작자의	의도(intention)와	이야기(story)이다.	기술은	바뀌어도	예술로
서	감동을	주는	이미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될	것이며,	사진	
예술의	지평은	AI	시대에도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
AI	시대에	사진은	더	이상	셔터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문장을	조합
해	생성된	이미지가	현실보다	더	생생해	보이기도	하며,	어떤	장면은	
인간의	기억처럼	왜곡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구들이	사진	
예술을	대체하는가가	아니라,	사진	예술의	‘언어’를	얼마나	확장시키는
가에	있다.	
우리는	지금,	카메라	뒤가	아닌	키보드	앞에서	새로운	시각	예술의	문
을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참고 자료>
Eldagsen,	Boris	–	“AI는	사진이	아니다”:	소니	세계사진상	수상	거부와	촉발된	논쟁theguardian.com	
theguardian.com
Fast	Company	–	Promptography:	AI	생성	이미지를	구별하기	위한	새로운	용어와	정체성fastcompany.
com	fastcompany.com
FOMU	(Fotomuseum	Antwerp)	–	The	Role	of	the	Photographer	in	the	Age	of	AI:	AI	시대	사진가의	역
할과	윤리fomu.be	fomu.be
Digital	Camera	World	–	Photojournalist	uses	Midjourney…:	사진가	Michael	C.	Brown의	AI	활용	사례와	
논란digitalcameraworld.com	digitalcameraworld.com
Hyperallergic	–	Viral	“Photographer”	Reveals	His	Images	Were	AI-Generated:	AI	이미지로	촬영한	척
한	사례와	그	창작	과정hyperallergic.com	hyperallergic.com
Fstoppers	–	The	Great	AI	Debate…:	사진	커뮤니티의	견해	–	AI를	위협보다	기회로	보는	시각fstoppers.
com
EMOP	Berlin	–	RIVALS	–	Photography	vs.	Promptography:	사진과	AI	작품을	동시에	다룬	전시	기획	의도
digitalcameraworld.com	digitalcameraworld.com
Xpert.Digital	–	AI와	이미지	제작의	윤리:	AI	창작물	확산이	촉발한	저작권·진정성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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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차 이사회 결과
4. 안    건
  1) 정관개정 승인 결과 보고 
		·	정관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	승인되었으나,	일부	조항의	반려	및	권고
					-	반려사항	:		권리를	갖지	않는	청소년	회원	등	신설	조항	
	 (제4조,	제5조)
					-	권고사항	:		감사	선출	관련	사항	명확화,	대의원회	의결	정족수	및	

대의원	선출기준
		·	권고사항에	대해선	조속한	개정에	협의
		·		이	부분에	대해	추후	전국	지회,	지부장단	회의를	거쳐	개정	방안	수립	
예정

  2)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결과 보고 
			·	총	1850점	출품	중	370점	수상작	선정
			·	전시기간	:	5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휴관)	
			·	전시장소	:	동강사진박물관(공모),	영월문화예술회관(추천)	
			·		5월	31일(토)	2시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2025	PASK	AWARDs에서	시상	

  3)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보고
			·	일	시	:	25년	5월	1일(목)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최	:	박수현,	김윤덕,	김주영,	오세희	국회의원
			·	주	관	: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현대예술사진학회

  4) 2025년 서울신록촬영대회 결과 보고 
			·	일	시	:	25년	5월	10일(토)	10시	/	장	소	:	남산골	한옥마을
			·	촬영대회	약	700여명	참석

일  시 : 2025년	5월	22일(목)	오후1시
장  소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협회	회의실
성  원 : 총원	86명,	출석	62명,	위임	13명
출  석 :		유수찬	이사장,	선종백,	백만종,	이향룡,	김시묵	부이사장,		

배택수	상임이사,	강돈영,	곽준석,	김명옥,	김문호,	김복순,		
김부연,	김삼택,	김서윤,	김양호,	김영록,	김윤정,	김재업,		
김정금,	김철수,	김화연,	도성만,	박건태,	박경서,	박석관,		
박승호,	박인호,	백승의,	손병효,	손석윤,	송인호,	신경애,		
오만태,	오명숙,	오상관,	윤보상,	윤판문,	이내교,	이막래,		
이명수,	이상영,	이성록,	이연숙,	이윤순,	이재수,	이종석,	
이흥기,	임만덕,	임성동,	장창근,	전태만,	정연수,	정재문,		
정종관,	정홍선,	조월신,	최복수,	최연근,	최영태,	하봉걸,		
한용상,	황의출	이사

위  임 : 	최차열	부이사장,	권영익,	김춘도,	김동철,	김옥진,	박해섭,		
서진종,	설병갑,	우기곤,	이문균,	이창훈	,	최성용,	최임순	이사	

참  석 : 이경래,	이덕만	감사
 
1. 성 원 보 고  -  총원 86명 중 출석 62명, 위임 13명으로 성원
2. 개회인사말  -  유수찬 이사장
3. 전차회의록 접수 및 경과보고
  - 회의록 접수 : 이종석, 임만덕 이사  /  경과보고 : 사무처장

[ 경 과 보 고 ]
2025.	04.	07.	 정관개정	승인
2025.	04.	15.	~	18.	제43차	대한민국사진대전	접수	및	심사
2025.	04.	23.	 중국예술사진학회	방문	/	전국	지회장단	회의
2025.	04.	29.	 한국사진작가협회	-	을지대학교	MOU	채결
2025.	05.	01.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25.	05.	10.		 2025	서울신록	사진촬영대회
2025.	05.	13.	 대한민국사진대전	동강	사진박물관	전시	
2025.	05.	19.	 	2025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전체	회의
2025.	03.	22.		 2025	PASK	KOREA	국제공모전	심사

5) 규정 개정의 건  -  원안 승인
■ 사진작품 심사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 (보고 및 조치) 해당	지회(지부)장은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한	
수상자	명단	및	출품자	명단을	심사	후	1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
해야	하며	아래의	각항을	준수해야	한다.(2020.10.29	개정)
①		지회	지부는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임원(감
독관)에게	심사와	관련된	출품자	명단,	공모요강,	심사위원의	지역
이	나타나는	명단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진행중	발생하는	규정의	해석	및	긴급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임원(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임원(감독관)은	발생된	모든	조치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	조치	사항에	관련된	책임은	임원(감독관)에게	있다.

제12조 (보고 및 조치) 좌	동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④		감독관은	입선	이상	전체	수상작	뒷면에	반드시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사 유 : 심사 후 조치에 대한 상세 명시

부 칙
1.		본	규정이	미비한	사항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013.10.16	신설)

2.		2017년	12월	31까지	시도	사진대전에서	초대작가	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전국	심사자격을	부여한다.

3.	이	규정은	2024년	7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좌	동

2.	좌	동

3.	이	규정은	2025년	5월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6)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개최 및 운영위원회 구성의 건 
   – 사진축전 개최를 승인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은 이사장에게 위임 
			·	2025	서울시	시각예술분야	전시지원	사업에	선정
			·	일	정	:	25년	12월	4일(목)	~	7일(일)		/	장	소	:	aT센터	제1전시장

7) 사업 인준의 건
	①	제18회	강남구전국사진공모전	(재인준)
  - 관광분야와 자유창작 분야 별도 심사하는 조건으로 승인 
	②	2025	제주	물	사진	공모전	(신규)
  - 승 인
	③	2025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제1회	상주전국사진촬영대회	(신규)
  - 승 인  
	④	대회	명칭변경 – 승 인

변경전 변경후

평창	축제·전통	사진공모전 평창	관광·축제사진	전국공모전

8) 장학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금 모금운동 진행의 건
   -  장학기금 관리위원회가 설립 추진 위원회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전 회원 대상 모금운동을 진행하기로 함.

9) 윤리조정 위원회 보고의 건
			①	안동지부	공모전	관련	진정	건
    - 피진정인 오상관 :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 피진정인 권선자 :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②	안동지부	사업	관련	진정	건
    - 피진정인 김종팔 : 징계규정 제20조 ③항에 의거 추후 공지
    - 피진정인 윤태하 : 징계규정 제20조 ③항에 의거 추후 공지
    - 피진정인 권영익 
     :   당시 지부장으로서 해당 사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나, 조사 결과 

사건의 진행에 직접 개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 이에 그간 협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 비밀투표를 통해 경고 조치를 의결함.

    - 피진정인 강성안 :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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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	구	:	류형석(정)
광				주	:	박창원(정)
대				구	:	이성숙(정)
부				산	:	김유준(정)
울				산	:	허칠구(정)
인				천	:	송영애(정)
제				주	:	김은애(준)
과				천	:	김인자(정),	원대연(정)
남	양	주	:	홍승원(정)
양				주	:	오경희(정)
의	정	부	:	김경희(정)
상				주	:	주선동(정)
산				청	:	오형규(정)	
진				해	:	김태수(정)
창				원	:	박창섭(정)
목				포	:	김수현(정),	김해성(정),	홍희숙(정)
옥				천	:	이은현(정)
제				천	:	이명준(정),	임영태(정)
계				룡	:	박광룡(준),	장민정(정)
세				종	:	김혜진(정)

<승  격> - 2명
제				주	:	박선유
김				제	:	이수진

<복  권> - 1명 
성    남 : 조문기	-	장기회비미납	제명	/	완납복권

10) 지부임원, 입회, 승격, 복권 인준의 건
<임  원>
강원도지회 : 기획간사	-	김종홍	 진행간사	-	엄춘식
	 섭외간사	–	이혜영	 운영간사	-	박용국
강남구지부 :  지 부 장 – 조치호	 부지부장	–	최영규,	한경자
	 지부간사	–	김하성,	박승종	 사무국장	–	김석한
	 기획간사	–	한현	 사업간사	-	김현숙
강북구지부 : 재무간사	–	김종순
금천구지부 :		사업간사	-	강영미
송파구지부 : 	홍보간사	–	김태영,	오건호	 사업간사	-	김학수
부산지회 : 	 진행간사	-	최성옥
제주지회 : 	 섭외간사	–	박정미
양산지부 : 	 부지부장	-	김종선
목포지부 :  지 부 장 – 강재언	 부지부장	–	김수원,	한양옥
	 지부감사	–	조로옥,	이운도	 사무국장	–	김은정
	 재무간사	–	이숙	 기획간사	–	조규운,	서현호
	 사업간사	–	이연이,	김재일	 홍보간사	–	고경희
	 정보간사	–	김동철	 섭외간사	–	박종훈
	 기록간사	-	박순옥
제천지부 : 	 사무차장	-	안숙현	 국제간사	–	이종현
	 기록간사	-	엄명희
태안지부 : 	 진행간사	-	김성혜

<입  회> - 27명
강	남	구	:	김도훈(정)
강	서	구	:	김석원(정)

11) 입회점수 인정강좌 승인의 건

번호 강 사 자격번호 기관명 지  역 강 좌 명 시 수

1 오만태 지도3기-28호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시흥 포토아카데미 12주/32시간

2 이상일 지도3기-37호 포토담사진학교 대전
디지털사진과	후보정 15주/30시간

디지털사진	아카데미 15주/30시간

12) 기타의 건
		①	신입	회원	입회관련	논의
   -  협회나 각 지회, 지부에 대한 비방이나 피해를 입힌 행위 등의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신규 회원 입회 신청자를 반려하는 것을 불가능함을 고지

		②	공모전	및	촬영대회	활성화	방안	논의
   -  입회 점수 조정, 낙선자에 대한 일부 점수 인정 등을 포함한 방안에 

대하여 임원 및 지회·지부에서 의견을 접수 받아 추후 논의하기로 함 
		③	영월	전시장	방문	독려

정관개정 승인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한국사진작가협회 상임이사 배택수 -■ 한국사진작가협회 정관개정 신구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사업)
①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20.04.11)
	1.	사진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시행
	2.	국제사진문화	교류
	3.	사진전시회,	공모전	및	촬영대회	개최
	4.	사진	관련	서적	출판

	5.	사진관련	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6.	사진문화상	운영	및	장학사업
	7.	사진저작권	및	유통	관련	사업
	8.	기타	본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②	전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
를	거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좌	동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사진	관련	서적	출판.	사진문화 홍보를 위한 신문발간 및 예
술지발행
	5.	사진관련	교육	및	교육기관의	설치
	6.	좌	동
	7.	좌	동
	8.	좌	동
②	좌	동

사 유 : 온라인 뉴스 및 출판 사업 진행가능 조항 삽입

제12조(선출)	(개정	2023.02.18)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런닝메이트제로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회
원	직선제로	선출하며	종다수로	결정	한다.
	1.	선거는	해당	정기총회	30일	이전에	실시하고	정기총회에서	인계인수		
한다.
	2.	선거는	지역별로	실시하며	투개표장소는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3.	이사장	궐위	시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승계한다.
➁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선임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이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	총원의	2배수	이내로	선정하여	추천한	후	이사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
는	이사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이사	총원의	1/3	이상을	지회	지부장.	
각	지역	예총회장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④	결원된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⑤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2조(선출) 
①	좌	동

	1. 선거는 해당 정기 총회 및 대의원회 30일 이전에 실시하고 
총회에서 인계인수 한다.
	2.	좌	동
	3.	삭제
➁	좌	동
③	좌	동

④	결원된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⑤	좌	동

사 유 : 대의원회 신설에 따른 개정

제13조(임기)	(개정	2023.02.18)
①	이사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➁	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선출	시점의	이사장	임기와	같이	한다.

제13조(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➁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선출 시점의 이사장 임기
와 같고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사 유 :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임기 연장 및 부이사장 임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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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부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궐위	
시	입회	일자가	빠른	순으로	이사장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제15조(부이사장)
① 이사장은 선출된 부이사장 중에서 수석부이사장을 임명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궐위 시 수석부이사장이 이사장
의 잔여임기를 승계하고, 수석부이사장이 부재한 경우 입회일자가 빠른 순
으로 승계한다.

사 유 : 수석 부이사장 제도 도입, 이사장 궐위시 승계 순위 명시

제17조(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감사는	업무의	집행과	예산의	집행,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부
정,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	및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
고	그	결과를	총회	또는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감사는	①항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7조(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감사는 업무의 집행과 예산의 집행,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부정,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 및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①항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대의원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은	없다.

사 유 : 대의원회 도입에 따른 개정

제4장	총	회
제18조(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	총원으
로	구성한다.

제4장 기 관   
제18조(구성) 협회 운영을 위하여 협회 내에 다음의 기관을 설치하고 각각
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총 회  
② 대의원회 
③ 이사회 

제19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나	감
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총회	소집은	개회	10일전까지	서면으로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이사회의	의결로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총회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재적
회원	3분의1	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호선한다.
⑥	회의	종료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회
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 소집) 
①	좌	동	
② 정기총회는 연 1 회 2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당
해년도 총회에 제20조의 1에 해당하는 부의 안건이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
결로 정기 총회를 대의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나	감사의	요
청이	있을	때에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
장이	된다.	단, 이사장이 소집을 기피할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재적회원 3
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으로 대체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호선한다.
④ 이사장은 개최 15일전까지 서면으로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
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이사회의 의결로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⑤	3항과	통합

⑤ 회의 종료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회원 2명 이
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02.24)
①	정관	제정	및	개정
②	감사선출
③	법인의	해산
④	결산보고	및	예산	승인
⑤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⑥	재산처분	및	관리	방법
⑦	궐위된	이사장의	선출
⑧	이사회가	총회를	대행한	의결	사항의	승인
⑨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의 1 (총회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④ 재산처분 및 관리 방법
⑤ 기타 회원총회에서 직접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1조(정족수)	(개정	2013.	02.24)
①	총회는	재적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석회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②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하여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
다.
③	회원의	의결권은	각	1개로	한다.

제20조의 2 (총회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하는 위임장
에 총회 안건의 가부에 대하여 명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좌	동

사 유 : 대의원회 도입에 따른 개정

제21조 (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정관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통상적인 사업 및 예결산에 관
한 심의·의결기구이다
② 대의원은 협회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③ 정기 대의원회는 연 1회 2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대의원회 소집은 개회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임시 대의원회는 부의 안건과 관련 이사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에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이사장이 소집을 기피할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재적대의원 2분의 1 이
상, 또는 감사의 요청으로 대체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호선한
다.
⑥ 대의원의 선출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⑦ 회의 종료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 대의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22조의 1 (대의원회 부의사항)
① 결산보고 및 예산 승인
②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③ 감사 선출 
④ 정관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통상적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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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  (대의원회 정족수)
①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석대의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대의원은 위임장으로 출석만을 대신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은 각 1개로 한다.

제22조의 3 (대의원선출 기준 및 당연직 대의원의 범위)
① 지회·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는 선출직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방법은 다
음과 같다. 단 지회_지부 대의원의 수의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회원 수에 
따른다. 
1. 지회·지부 총회에서 선출되어 인준된 지회·지부장 
2. 지회·지부별 회원 수에 따른 대의원 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회원수 대의원수 회원수 대의원수

1명	~	100명 1명 401명~500명 5명

101명~200명 2명 501명~600명 6명

201명~300명 3명 601명~700명 7명

301명~400명 4명 701명~800명 8명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다만, 현·직전의 구
분은 본회 임기개시 총회 종료일로 한다. 
1. 이사장단 및 본부 이사
2. 운영자문위원장 1인, 대외협력위원장 1인, 장학기금관리위원장 1인, 초
대추천작가위원회 위원장 1인, 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 1인
③ 지회·지부별 선출직 대의원 명단은 대의원회 개최 25일 전까지 제출하
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의원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2조(구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 (이사회)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거나 이사 재적 과
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긴급한 사항
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기존 제22조와 제23조를 제23조 (이사회)로 병합

제23조(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할	때	및	재적	이사의	과반
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긴급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
정	2013.02.24.)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부의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02.24)
①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
②	총회	부의	안건	심의
③	고문,	자문위원	추대,	결원된	부이사장	보선	및	분과위원	선출
④	사무처장의	인준
⑤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⑥	차입	또는	대출의	결정
⑦	회원의	각종	부담금	심의	결정
⑧	임원	및	회원의	징계심의
⑨	회원	자격	심의	및	입회	인준
⑩	회원의	권익	증진	사항
⑪	긴급한	총회	부의사항의	대행
⑫	재산	관리
⑬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⑭	위촉에	관한	사항
⑮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 (부의사항) 좌 동

①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집행
② 총회 및 대의원회의 부의 안건 심의
③	좌	동
④	좌	동
⑤	좌	동
⑥	좌	동
⑦	좌	동
⑧	좌	동
⑨	좌	동
⑩	좌	동
⑪ 긴급한 총회 및 대의원회 부의사항의 대행
⑫	좌	동
⑬	좌	동
⑭	좌	동
⑮	좌	동

사 유 :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의원회 도입, 이에 따른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 정리

제6장	재	정 제5장 재 정

제7장	사무처 제6장 사무처

제8장	보칙 제7장 보칙

제33조(특별의결)	(개정	2013.	02.24)
①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➁	본	협회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위임을	제외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3.	02.24)
③	전항의	정관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은	서면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제33조(특별의결)  
①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➁	본	협회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좌	동
④	좌	동

사 유 : 민법에서 보장하는 총회 위임출석 회원의 의결권 보장 

지난	2024년	5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승인받았으나,	주무
관청	승인	단계에서	반려되었습니다.	주된	요지는	효율성을	위한	대의원
제	도입엔	찬성하나,	당시	변경	안이	회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지회·지부장단	회의를	통해	회원	
의견을	청취하고,	민법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거쳐	보완된	정관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2월	23일(일)	개최된	제64차	정기총회에서	3호	안
건	‘정관	개정의	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총회	재석회원	873명	중	871명
(99.7%)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주무관청인	문
화체육관광부에	정관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2025년	4월	7일자
로	승인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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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권리 보호
우선	대의원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일반	회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것
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가	협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유지되며,	신설된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통상적인	예
산	및	결산	항목만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법인의	가장	중요
한	사항인	정관	변경,	법인	해산,	주요	자산의	처분,	대표자	선출은	반드
시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를	통해서만	승인받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일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대표자	선출은	정관	제
12조	①항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회원	직선제로	선출하며,	별도	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총회와	별도로	정·부이사장	선거일을	정하여	시행합니
다.

사업 확대 및 회원 구분 구체화 (제4조)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사업)에서는	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신문	및	교육사업	관련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임기 조정 및 임원관련 개선 (제12조 ~ 제17조)
제12조(선출)는	정·부이사장	선거는	전체	회원	직선제로	진행함은	그대
로	유지하되,	대의원제	도입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고,	결원된	임원의	보
선	방식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임기)의	경우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이사장의	임기를	4년	1회
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그간	명시되지	않아	해석의	논
란이	있던	부이사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규정의	적용과	관련
해선	총회에서	현	임원	및	전임	부이사장을	역임한	자도	개정에	따른	규
정	적용이	소급	된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하고	정관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
었으며,	문체부	승인시에도	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5조(부이사장)에서	수석	부이사장	제도를	도입하여	조직	운영
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사장	궐위	시	명확한	승계	절차를	마련하였습니
다.	제17조(감사)는	대의원제	도입에	따른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관의 구분과 역할 명시
기존	제4장(총회)과	제5장(이사회)을	제4장(기관)으로	병합하여,	협회의	
의사결정	기관을	‘총회	–	대의원회	–	이사회’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협
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	정관	변경,	법인해산,	주요	자산	처분은	전체	회
원이	참여하는	총회에서만	승인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안건
이	없는	경우	당해연도	총회를	대의원회로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
해	회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며,	비용적·행정적	부담	개선을	위한	효
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4장(기관)에	포함되는	제18조(구성)부터	제23조(이사회)는	새로운	기

관의	구분에	따른	필요	사항을	적시하였습니다.	소집에	관해서는	기본적
으로	기존	제19조(소집)의	내용을	준용하여	제21조(대의원회)	소집	조항
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의원회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각	지회,	지부	
회원	수에	비례해서	100명당	1인을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총회 위임 출석자의 의결권 보장
마지막으로	제20조의	2(총회	정족수)와	제33조(특별의결)에서	기존	재
석회원	이었던	부분을	모두	출석회원	으로	변경하였고,	제20조의	2	②항
을	통해	위임	출석자의	의결권을	서면	의결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이는	민법	제73조	및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위임	출
석자의	의결권의	보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위임장	제출	시	총회의	성원	정족수에만	포함되고,	의결	시에
는	제외되어	위임	출석자의	의사	반영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
정을	통해	위임	출석자의	의견까지	반영하여,	중대한	사항이	소수의	현장	
참석자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회원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문체부 일부 반려조항과 권고사항
총회에서	승인받았던	조항	중	제5조,	제6조의	회원구성의	다각화를	위한	
조항의	경우	사단법인	사원으로서	권리를	갖지	않은	청소년	회원	등의	구
분을	신설하여	정관에	명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반려되었습
니다.	이에	회원의	구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아울러	감사	선출	절차에	대한	명확화와	대의원회	운영에	따른	대의원	
선출기준	보완	등을	정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
다.	이에	하반기	개최예정인	전국	지회·지부장단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관	개정은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
능하도록	개선한	제도적	개편입니다.	특히,	총회가	여전히	최고	의결	기
관으로	협회의	정관	개정을	포함한	주요	사항은	전체	회원	총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장단	선출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회원님들의	직선제로	진행됩니다.
변경의	주	요지는	대의원회를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임	출
석자의	의결권을	보장하여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
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다	투명
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협회를	만들어가겠습
니다.	이번	정관	개정이	그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23일,	중국예술사진학회	주홍위	부주석을	비롯해	중국전력
사진가협회	션웨이춘	회장과	우리	부회장,	중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	양
옌캉	선생	등으로	구성된	중국	촬영단이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중	간	사진예술	교류의	폭을	넓히고	양국	
사진단체	간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협회	측에서는	유수찬	이사장을	비롯해	이향룡	부이사장,	이덕만	본부

감사,	배택수	상임이사	등이	직접	방문단을	맞이
하였으며,	환담을	통해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역
사와	주요	활동,	전국	조직망,	국제	교류	현황	등
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대표단도	각	소속	단체의	역할과	최근	주요	프로
젝트를	공유하며	상호	이해를	높였다.

특히	양측은	지난	대한민국사진축전과	베이
징사진주간을	통한	성과를	확인하고,	그	역할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뿐	아
니라	제도적	연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
졌다.	한중	대표	사진단체	간의	지속	가능한	협
력	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향
후	공동	기획전	개최,	사진가	상호	초청	프로그
램,	청년작가	교류	등	구체적인	협업	방안이	검

토되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사진예술의	상호	이해를	증진	시키는	의미있는	

만남이었으며,	향후	더	넓은	범위의	국제	협력을	위한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을	매개로	한	문화예술	교류는	국경을	넘어	서로의	
삶과	생각을	공유하는	통로이며,	협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적	연대의	
중심에서	역할을	다해나갈	방침이다.

중국예술사진학회 대표단 협회 내방
한·중 사진예술 교류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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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토)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충무로역	인근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	주최,	창작사진분과위원회(위원장	정창완)	
주관으로	2025년	서울신록사진촬영대회를	700여	명의	사진인들이	참가하여	
김형준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개최했다.	비가	계속	와서	주최측에서	우의를	준
비하여	참가자들에게	나눠주었다.

국민의례에	이어	김형준	사무처장이	내빈을	소개했다.	“유수찬	이사장,	백만
종,	이향룡,	김시묵	부이사장,	김재업	인천예총	회장,	정재문	경기지회장,	임성
동	전남지회장,	윤판문	광주지회장,	조선일	인천지회장,	송인호	대전지회장,	전

태만	울산지회장,	백승의	사진예술대학	총동문회장.”	유수찬	이사장
은	“궂은	날씨에도	서울신록사진촬영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
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기에	협회와	사진예술의	발전이	가능합
니다.	지난	5월	1일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많은	성원	덕분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법안이	제
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이성록	촬영지도위원회	위원장이	촬영지도위원과	모델을	소개했다.	

촬영지도위원:	김규종,	김장헌,	박흥신,	서성광,	선순남,	오원석,	이승주,	
최영태,	허경삼	등	9명과	모델:	홍민옥	외	8명을	소개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멈추지	않아서	비를	피하여	오전	10시	30분부
터	오전	촬영대회를	실시했다.	중앙무대	앞에	있는	오른쪽	객석에서	지도위원

협회 소식 SOCIETY NEWS

글, 사진_김의배(홍보위원회 위원장), 사진_서능원(홍보위원회 위원)

2025	서울신록사진촬영대회	개회식	인사말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2025	서울신록사진촬영대회	촬영지도위원들과	모델	촬영에	대해		
의논을	하는	이성록	본부이사(촬영지도위원회	위원장)

2025 서울신록사진촬영대회 개최
우중에도 7백여 사진인 참가 '열기'

이	모델에게	각종	포즈를	요청했고	촬영대회	참가자들은	카메라	렌즈에	아름
다운	모습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같은	무대	왼쪽에선	부채춤을	추고	대금을	연주하는	모델이	연기하며	촬영
하고	있었다.	우중이지만,	참가자들은	저마다	멋진	모습을	찍기	위해	노력하
고	있었다.	중앙무대	객석	오른쪽	건물에서는	지도	위원이	손전등으로	조명하
며	촬영지도하고	있었다.	햇빛이	없는	우중이라	손전등으로	조명하는데도	역
시	조명발이	먹혔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	식사하고,	이성록	촬영지도위원회	위원장	주
도로	내빈으로	하여금	경품을	추첨하여	푸짐한	상품을	나눠주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촬영대회를	진행했다.	오후	2시엔	비가	그쳤다.	중앙무
대에서	2025	서울시	태권도	상설	공연을	20여	분	동안	실시했다.	관람객들로
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와	4시에	태권도	상설	
공연을	한다고	했다.	

오후	2시	30분에	서울천년타임갭슐광장에서	촬영대회를	하는	팀을	촬영했
다.	입구	도로의	곡선미를	살려	촬영대회를	하는	모습이	새로웠다.	지도	위원
과	모델이	열심히	연기하고	참가자들은	한	컷이라도	좋은	사진을	얻으려고	열
심이었다.	오후	3시경에	촬영대회를	마쳤다.	

2025	서울신록사진촬영대회	출연	모델	촬영을	하는	참가자들 2025	서울신록사진촬영대회	출연	모델들

2025	서울신록사진촬영대회	출연	모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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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단체들이	생성형	AI의	무단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광
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와	한국방송협회	등	15개	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
국내	주요	AI	기업들이	'영업비밀'이란	명분	아래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창작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에	나서도	거대	기업을	상대로	창작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며	'AI	기본법'에	저작권법	준수를	의무화하고	정당
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미술,	방송,	문학,	영화,	음악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15개	창작자	
단체가	인공지능(AI)의	무분별한	학습	행태로	인해	창작자의	권리가	광범
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5월	1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공동	성명을	발
표하고,	"AI가	학습한	창작물에	대해	투명한	공개	의무를	'AI	기본법'에	조
속히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올해	초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에	대해,	이들은	“AI가	창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는	행위를	제한할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
다.

또한	"국내	주요	AI	기업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창작자는	자신이	만든	콘텐츠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에	나서더라도	거대	기업을	상대로	창작
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저작권법	준수	의무화,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작자	단체들은	특히,	"AI	산업의	단기적	진흥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
작	그	토대인	창작물	보호를	소홀히	한다면	창작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시나리
오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국제펜한국본부	등	총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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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단 학습은 작가 권리 침해
창작자 단체들 저작권 보완 입법 촉구

AI	시대,	창작자의	권리	수호	공동	성명	발표를	하는	유수찬	이사장

협회	장학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월)	예술인센터	9층	회의
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장학재단	설립’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본격적으
로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심재안	위원장을	비롯한	장학
기금관리위원회	위원과	유수찬	이사장,	배택수	상임이사가	참석하여	심
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장학기금에	대한	운영	논의를	넘어	지속가능한	방
식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설립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일회성	
기부나	일시적	후원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이고	공익적인	틀	안에서	안정
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학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장학재
단	설립을	목표로	정했다.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	운동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위원	전원이	장학금	기탁을	
선도적으로	약속하며,	실질적	참여와	책임감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이끌

었다.	회의에서는	기탁자에	대한	공로	포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
졌으며,	이에	따라	장학기금	기탁자	명단	공개,	감사패	수여,	명예의	전당	
등록	등	다양한	포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5년도	장학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사전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2025년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선정	기준	등	세부	실행안을	마련
하기로	했다.	심재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장학재단	설립은	우리	협
회가	예술	생태계의	중심으로서	스스로	위상을	높이고,	후대의	작가들이	
더	큰	무대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곧	협회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입니다.”라며	많은	참여
를	요청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	모
금운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심재안 위원장, "한국사진작가협회, 장학재단 설립 해야"
장학기금 관리위원회 전체회의서 논의

인사말을	하는	심재안	위원장 장학기금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유수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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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을지대학교	일현관	8층	회의실에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수찬)와	을지대학교(총장	홍성희)는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
한	업무협약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을지대학교	홍성희	총장,	김관복	부총장,	임숙빈	간

호대학장,	안혜영	임상간호대학장,	김숙영	평생교육원장,	강미정	대학
원교학과장,	황영성	지역협력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사)한국사진작
가협회	유수찬	이사장,	배택수	상임이사,	문제민	교육전문위원장,	정재
문	이사(경기도지회장),	강돈영	이사	등이	참석하여	양	기관의	협력을	
돈독히	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약속했다.
협약식은	사회를	맡은	을지대학교	최고위과정	김성일	책임교수의	개

회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을지재단	대학	및	(사)한국사
진작가협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홍성희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이	을지대학교의	교육	및	의

료	역량과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의	풍부한	사진예술	가치를	융합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사진예술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
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수찬	이사장은	"을지대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진예술의	사

회적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실질적
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보건·의료·사진예술·사회봉사활
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지역사회	지도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양	기관	시설	이용	시	상호	할인	혜택	제공	노력	△기타	
기관의	공동	발전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뜻
을	모았다.
특히,	양	기관은	구체적인	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2025년	하반기	강

남을지대학교병원에서	2년	과정(60주),	30명	정원의	'사진문화예술전
문가	최고위과정(가칭)'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협약식	후에는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상호	소개	및	자유로운	교류	

시간을	가지며,	향후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
갔다.
을지대학교	김관복	부총장은	"이번	(사)한국사진작가협회와의	업무

협약은	교육,	의료를	넘어	사진예술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힘으로
써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다각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한국사진작가협회와	을지대학교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
과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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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을지대학교 맞손, "문화 평생교육"
교육, 의료, 사진예술 문화 발전에 협력 약속

올 하반기 "전문가 육성과정" 개설 예정

글,사진제공_강돈영(본부이사, 의정부지부)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는	
을지대학교	홍성희	총장
(사진	왼쪽)과	본	협회
유수찬	이사장(사진	오른쪽)

업무협약식	후	양기관	참석자	단체	기념촬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지회(지회장	한용상)에서는	5월	17일	
토요일,	충남	서산의	대표	역사	문화유산인	해미읍성에서	한국사진작가
협회	충청남도내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제6회	전통	공연	촬영회’를	성
황리에	개최하였다.
충청남도,	서산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문

화예술계와	지역	주요	인사들과.	유수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최차열	협회	부이사장,	이완섭	서산시장,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	이경
성	충청남도	문화정책과장,	이용국	충청남도의회	의원,	(사)한국사진작
가협회	충청남도지회	임원	및	충남도내	16개	지부장과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여해,	전통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으며	회원간	침목을	강화
하고	한국사협	충남도지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쾌청한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한용상	충남도지회장은	대회

사를	통해	“오늘	이	뜻깊은	날,	역사적인	해미읍성에서	전통예술과	사진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전날
까지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날씨가	화창해서	더	좋은	행사
가	되었다.	앞으로	충남의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이들과	공유
하고	더	많이	기록하는	데	충남도지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해미읍성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통과	예술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이다.	해미읍성의	역사와	유래를	
설명하면서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가	널리	전해
지길	바라며,	서산시는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격려사에서	유수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은	“오늘	촬

영회는	단순한	예술행사를	넘어	한국문화의	뿌리를	조명하고	예술로	승

화하는	자리이다.	한국사협	충남도지회의	정성과	열정에	큰	자긍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전통문화의	예술적	기록을	통해	지역
과	세대를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며,	사진	진흥법	제정
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등	사진예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
로	보장하기	위함에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일만	회원의	위상과	정당
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한용상	지회장은	충청남도	사진예술	발전에	기여

한	공로로	이용국	의원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으며,	충남사진대전	초대
작가회	이학렬	회장은	충남사진대전	초대작가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최
차열	부이사장에게도	특별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촬영회	무대에서는	우리의	전통	공연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

운	공연이	이어졌다.	부채춤을	시작으로	한복	모델	퍼포먼스,	승무,	경
고	춤,	사자춤,	봉산탈춤,	뜬쇠	사물놀이	공연	등	정통성과	예술미를	겸
비한	무대가	펼처저	촬영회에	참여한	수	많은	사진작가들의	셔터	소리
가	끝임이	없었다.
이번	촬영회는	단순한	촬영행사를	넘어	한국사협	충남도내	회원들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기록하고	확산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사진예
술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동시
에,	충남의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매회마다	
알차게	준비하는	이	행사는	충남도	내	모든	회원들이	즐거움과	보람으
로	성원을	이룬	멋진	촬영회였다.
한용상	충남도지회장은	폐회사에서	“한국사협	충남도지회에서는	앞

으로도	다양한	문화유산과	예술적	요소가	어우러진	콘텐츠	촬영회를	지
속적으로	기획해,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충남도지회 “제6회 전통 공연 촬영회” 개최
글,사진제공_최정규(홍보위원회 위원, 보령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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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박창식),	한국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조강훈)와	함께	2025년	4월	3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아메리칸대학교(AUC)에서“오천	년	문명의	대화”를	주제로‘한·이집트	수
교	30주년	기념	문화예술	교류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본	협회에서는	유수찬	이사
장을	대신하여	김시묵	부이사장이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주이집트	대한민국대사관,	주이집트	
한국문화원	및	한국이집트	발전협회가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추진하
였다.

행사는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를	심화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예술가들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부“오천	년	문명의	대화”심포
지엄,	2부“카이로	예술	선언”,	3부“Colorful	Korea”축하	공연이	진행되었다.

1부“오천 년 문명의 대화”
문화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한	한·이집트	심포지엄은“오천	년	문명의	대화”

를	타이틀로	6개	세션이	열렸다.	한국과	이집트의	예술가들이	5개	주제를	중심으
로	세션을	이끌었으며	본	협회에서는	김시묵	부이사장이	「디지털시대의	사진	역
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2부 '카이로 예술 선언' 및 Asia-Africa Artists’Alliance 출범
특히,	이날	한·이집트	양국	예술가들의	연대	의지를	담은	'카이로	예술	선언

(Cairo	Arts	Declaration)'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예술가
들의	지속	가능한	협력체인	'Asia-Africa	Artists’	Alliance(A3A)'의	출범이	공식
화되었다.	

협회 소식 SOCIETY NEWS

김시묵 부이사장, 카이로 예술선언 한국측 인사로 참석
한 이집트 30주년 기념 행사서 '주제 발표'

글,사진제공_김시묵(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김용현	주	이집트	한국대사	초청	만찬2김용현	주	이집트	한국대사	초청	만찬1

'카이로	예술	선언'은	예술의	자유와	다양성	존중,	문화	교류와	공동	창
작	강화,	예술교육	및	미래세대	육성,	사회적	역할	증대,	기술과의	융합,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붙임	1	참조).	

본	선언에는	조강훈,	김시묵,	손정우,	한영근,	유재헌	등	한국	측	
인사와,	Hisham	Ibrahim,	Nadine	Abdel	Ghaffar,	Mazen	El-
Gharabawy,	Seif	Allah	Alnaga,	Alaa	El	Basha	등	이집트	측	인사가	
참여하였다.

3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Colorful Korea' 공연
아메리칸대학교(AUC)	Ewart	Hall에서는	축하공연	'Colorful	Korea'

가	열렸다.	이번	공연은	K-컬처를	이집트에	알리고	한류의	예술적	저변
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한국	전통예술과	현대	대중
문화의	정수를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공연에는	Saengdonggam	Crew	(생동감	크루)와	Fusion	Gugak	
Group	QUEEN	(퓨전국악그룹	퀸)이	참여하여	공연을	이끌었다.	

문화예술을 통한 우정과 협력의 미래를 열다
이번‘한·이집트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예술교류행사’는	예술을	매개

로	양국의	문화적	접점을	확장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예술가들의	지속	
가능한	연대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상	인사말을	통해“카이로
에서	울려	퍼진	예술	선언은	미래	세대에게	깊은	영감을	줄	것이며,	한·이

집트	양국은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예술가들이	함께	나아가는	예술	생
태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용현	주이집트	한국	대사는	“이번	심포지엄이	양국	청년	세대	간	문
화예술	교류와	인적	연대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대사관도	앞으로	지
속	가능한	문화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
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의	문화예술	협력을	통해	
국제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지원을	지속
해	나갈	계획이다.

심포지움	주제(디지털시대의	사진역할)	발표를	하는	김시묵	부이사장 카이로	예술선언

ⓒ김시묵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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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폴란드 사진가 마르친 리체크 초청 사진 특강

협회 소식 SOCIETY NEWS 회원동정 MEMBER PLAZA

글_김은영 기자 key66@busan.com

마르친 리체크(폴란드) 사진작가 
- Marcin Ryczek(Polish) Photographer
마르친	리체크는	1982년	8울	18일	폴란드	루블린	(Lublin)에서	태

어났습니다.	그는	크라쿠프(Cracow)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20세부터	여행을	하면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친 리체크 대표작 - “A Man Feeding Swans in the Snow” 
“눈	속에서	백조에게	먹이를	주는	남자”라는	이	장면에서	마르친은	여

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각적	이분법을	포착합니다.	그에	따
르면	"백설과	어두운	물의	자연이	만들어낸	대비를	설명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물가의	직선으로	분리된	이	두	가지는	상반되지만	상
호	보완적인	힘이라는	음양의	상징을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지네이션	파리	2016에서	전시된	이	사진은	크라쿠프의	그룬발트	
다리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밝은	배경에	어두운	실루엣의	남자와	검은	오
리떼로	둘러싸인	어두운	물	위의	하얀	백조가	사진을	보완하여,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편적인	상징성이	스며든	이	간단하고	강력한	
프레임은	다양한	문화권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의	모호함은	
상상력과	감정을	자극하여	주관적인	해석과	성찰을	장려합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지회장	강종관)는	“마르친	리체
크”	초청	사진	특강	‘Harmony	in	Photography’(사진의	조화)를	지난	5
월	2일	오후	2시	부산	남구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개최하였다.

개념	사진작가인	“마르친	리체크”는	폴란드	출신으로	<더	가디언>,	<
데일리	텔레그래프>,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세계	유수	매체에	작품이	소
개됐다.	리체크는	주로	미니멀리즘과	심볼릭	사진을	전문으로	한다.	그의	
작품에서는	기하학과	심볼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부조화’라는	주제도	다
루기	시작했지만,	가장	중요한	모티프는	인간이고,	삶의	조화를	주제로	
다루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웹사이트	<허핑턴	포스트>는	그의	사진을	
2013년	세계	최고의	사진	5장	중	하나로	인정했다.	이	사진은	‘눈	속에서	
백조에게	먹이를	주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폴란드	
실레지아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2017년에는	데이비드	깁슨이	쓴	책	<위대한	거리	사진	100선>	표지
에	그의	사진이	실렸다.

강의를	하는	마르친	리체크

마르친	리체크	대표작	-	“A	Man	Feeding	Swans	in	the	Snow”	

특강	강의장	현장	모습

2025 전국 사진강좌 안내(6월)

사진강좌 지회.지부 강좌일시 장소

구미전국사진강좌 구미지부 6월	07일(토)	오후1시~5시 구미	성리학역사관

의왕전국사진강좌 의왕지부 6월	28일(토)	오후1시~5시 계원예술대학교	정보관	B1공통	강의실

	

(2025년	5월말	현재)발전기금적립 내역

□	27대까지	적립금(2017.2월말)	:	798,001,466		 	
□	28대까지	적립금(2020.2월말)	:	218,172,424		 	
□	29대까지	적립금(2023.2월말)	:	93,715,796		 	
□	30대적립금(2023.3월~5월말)	:	105,698,840		 	
계 : 1,215,588,526 (a)

○입회자 발전기금 계 : 328,200,000 (3,255명/발전기금100,000/인) 
①	2017년	계	:	36,600,000		 ※특별회원2명	제외	
②	2018년	계	:	53,200,000		 	 	
③	2019년	계	:	100,900,000		 	 	
⑤2020년	계	:	15,700,000		 ※특별회원3명	제외	
⑥2021년	계	:	27,700,000		 	 	
⑦2022년	계	:	32,200,000		 	 	
⑧2023년	계	:	16,900,000		 	 	
⑨2024년	계	:	25,900,000		 	 	
⑩2025년	계	:	19,100,000		 	 	
▷	2024년01월(50명):	5,000,000			
▷	2024년03월(36명):	3,600,000			
▷	2024년05월(14명):	1,400,000			
▷	2024년07월(50명):	5,000,000			

▷	2024년09월(39명):	3,900,000			
▷	2024년11월(70명):	7,000,000			
▷	2025년01월(108명):	10,800,000		 	
▷	2025년03월(56명):	5,600,000			
▷	2025년05월(27명):	2,700,000			

○기타 계 : 89,387,060 	 	 	
▷	이자(보통예금)	:	68,628	(28대	누계)	
	 												81,623	(29대	누계)	
	 												34,751	(30대	누계)	
▷	이자(정기예금)	:	24,403,796	(28대	누계)	
	 												17,034,173	(29대	누계)	
	 												35,764,089	(30대	누계)	
▷	이자(임차보증금)	:	4,000,000	(29대	누계)	
▷	이자(임차보증금)	:	8,000,000	(30대	누계)	

○운용 계 : 400,000,000 (b) 	 	
▷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	400,000,000	(목동,한국예총	건물)	

□ 총 적립금 잔액 : 815,588,526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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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MEMBER PLAZA

축하합니다
(5월	입회자)

김수현(목포,정) 홍희숙(목포,정) 이명준(제천,정)김해성(목포,정) 이은현(옥천,정) 임영태(제천,정)

김경희(의정부,정) 주선동(상주,정) 김태수(진해.정)오경희(양주,정) 오형규(산청,정) 박창섭(창원,정)

김도훈(강남구,정) 류형석(은평구,정) 이성숙(대구,정)김석원(강서구,정) 박창원(광주,정) 김유준(부산,정)

허칠구(울산,정) 김은애(제주,준) 원대연(과천,정)송영애(인천,정) 김인자(과천,정) 홍승원(남양주,정)

박광룡(계룡,준) 김혜진(세종,정)장민정(계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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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를 위한 實戰 Portfolio
이수연	출판기념	저자	특강

The Earth, 사진이 그림을 품다
조영신	사진전

전시일시 2025년 6월 12일(목) ~ 6월 18일(수)
전시장소 무등갤러리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18-1)
개 전 식 2025년 6월 12일(목) 오후 3시
전시작가 조영신(010-9603-2321)  

지금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제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우연히	카메라를	든	그	순간,	제	삶은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제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	꿈꿀	목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
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만난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았고,	
그때의	감정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중략>

이번	전시는	사진과	회화의	경계가	통합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풍경과	순간들을	담은	사진에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채화와	
유화의	감성을	덧입혔습니다.
'사진이	그림을	품다'라는	부제처럼	렌즈로	포착한	현실	위에	회화
적인	해석을	더	함으로써	익숙한	장면이	낯선	울림으로	다가옵니
다.	<작가노트	중에서>

특강일시 2025년 6월 28일(토) 14:00
특강장소 평택시 평택학습센터 대강당 
 (경기 평택시 이충로 84-6)
특강저자 이수연(010-3363-8187)

출판기념	저자	특강(무료)
평택	바깥전	포트폴리오	리뷰	선정작과	경기도	향토작가	초대전	선정작	중심으로	
당장	활용	가능한	실전	기법	강의!

사진	포트폴리오	기법의	이론과	실제를	담은	최초의	책!
개념	중심의	난해한	현대사진이	유행하는	오늘날,
전통적	사진	양식에	집중한	방향성	제시,	주제	발견과	주제의	시각화
그것을	언어로	엮어내는	실제	방법론	수록
반복과	훈련	관찰과	편집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수록한	책.
<작가노트	중에서>

잊혀가는 골목길에서 찾은 시간의 선물
연도흠	개인전	

전시일시 2025년 7월 5일(토) ~ 9월 4일(목) 
전시장소 에스티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 402)
전시작가 연도흠(010-8759-3696)

어느덧	수년이	흘렀습니다.	저를	매료시켰던	낡고	조용한	골목
길들은	이제	모습이	바뀌거나	사라져	버렸지만,	그	순간들은	여
전히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가	
찍어온	수많은	골목길	사진들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통해,	현대
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작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략>

이	작품들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시각적	경험을	넘어,	우리가	과
거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옛날	골목길
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그리움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작은	위로
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천상의 산꽃을 찾아서
김남호	개인전

전시일시 2025년 6월 24일(화) ~ 7월 6일(일)
전시장소 박인환 문학관 2층 갤러리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56번길 50, 2F)
작가와의 만남  2025년 6월 28일(토), 6월 29일(일), 7월 5일(토), 7월 6일(일)
전시작가 김남호(010-6373-2603) ※ 매주 월요일 휴관 

「천(天)상(上)』은	많다,	여럿이라는	의미와	1,000m	이상의	높은	곳을	뜻하며,	이
는	백두대간과	DMZ	생태축이	교차하는	인제에	자라는	다양한	식물을	의미한다.
또한	『산꽃』은	우리의	강산에서	살아가는	생명이고,	『찾아서』는	나의	발길이	닿았
고,	땀과	노력을	담아	하늘내린인제의	아름다운	자연과	자생식물을	찾아	작업을	하
였다.

1992년	인제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틈틈이	담은	자료를	모아	인제의	꽃을	주제로	
보임	마당을	펼칩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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